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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교회 공동체

1. 기초 교회 공동체(B.E.C)1) 운동의 기원

1.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들은 1956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다. 라틴 공동체 운동이 시작된 

주된 원인은 억압, 가난, 사제 부족이었다.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는

데, 먼저 교리 운동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소공동체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브라질에서 칠레, 혼두라스, 파나마 결국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라틴 아

메리카 주교들의 모임도 공동체 성장에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1968년 Columbia의 

Medellin, 1979년 Mexico의 Puebla, 1992년 Santo Domingo에서 발생한 공동체 운동

의 기색은 이전의 그 어느 모임보다 더 적극적이며 교회 전승에 기초를 두었다. 라틴 아메

리카 공동체들의 주요 관심사는 정의, 평화, 가난한 자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었다.

2.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적지 않게 장애를 격었던 교회적인 요인은 해방신

학에 대한 로마교회와 라틴 교회 사이의 긴장이었다. 이러한 긴장은 당연히 소공동체 운동

에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델린과 푸에블라의 선언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

부 주교들은 대부분의 백성을 압도하는 심각한 고통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낮은 단

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목 위원회들도 소공동체 운동의 전략들에서 무엇인가를 기대

하였다. 소공동체 운동은 다분히 하느님의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1995년 상 파울로에서 ‘이상의 효소와 에너지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소공동체 회의가 열

렸다. 소공동체는 브라질의 중요한 국가적 모임으로서 언젠가 만나게 될 그들의 과정을 

1997년까지 준비하도록 요청되었다.

3. 라틴 아메리카 소공동체 역시 그 기원이 가톨릭교회가 아니라 개신교라는 오해를 받으

면서 개신교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도 받았다. 1970년대 군주 독재시절에 소공동

체는 홀로  반체제 목소리를 위한 공개토론장을 제공하였고 교회는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오늘날에는 저항하고 행동하는 많은 길들이 있다. 노동당들, 노동조합, 학생운동들 등이 그

것이다. 결국 소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에서 예언운동이 이루어지고 현장교회가 발생한 것이

다. 그곳에서 그룹들은 유기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기체로서 소공동체는 백성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공동체들의 자치를 고려해야한다.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교회 공동체는 해방신학과 함께 억압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사회체제 안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2)에서 발생한다고 구티에

1)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초교회공동체’(BEC)라는 용어에서 ‘기초’와 ‘교회’가 의미하는 특
징을 살펴보면, ‘기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뜻은 교회의 기초세포, 그리스도의 기초로 
돌아감, 사회의 기초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함, 교회의 기초인 평신도에게 속했음을 포함한다. ‘교회’라는 말
은 기초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에 토대를 
둔 공동체임을 나타낸다. 호세 마린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교회, 성바오로출판사, 1993, 29.



레즈가 말하였던 것처럼 비인간 실존으로 몰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실천을 위한 

장으로서 기초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3) 

4. 이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초 교회 공동체의 발생은 다분히 복합적인 것이다.  극

심한 가난의 사회적 상황과 사제의 부족, 본당 구조의문제 등 종교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60년대 초 브라질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는 바라 도 피라이

(Barra do pirai)교구의 공동체복음화운동, 나탈(Natal)교구의 기초교육운동, 그리고 전국

사목5개년계획(1965-1970)의 실시 등이다. 공동체 복음화 운동은 바라 도 피라이 교구의 

로씨 주교에 의해 1956년 실시되었다. 이 운동의 계기는 사제의 부족현상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에서 생겨났는데, 로씨주교는 사제가 자주 찾아갈 수 없는 지역의 농부, 노동자들 가운

데 얼마간의 교리교사를 선발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시켰다. 훈련받

은 지도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동체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또한 나탈(Natal)교구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의해 의식화교육을 실

시하였고 이런 교육에 의해 생겨난 공동체들을 기초공동체라고 부르고 이 안에서 네트워크

를 형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1962년 브라질주교회의에서는 기초교회공동체의 육성의 일환

으로 3개년비상계획을 발표하였고 1965년에 기초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1차 전국5개년 

사목계획(1965-1970)을 수립하였으며 주교회의에 의해 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기초공동체는 브라질을 위시(爲始)로 전(全) 남미로 확산되었다.4)

이에 메델린 회의에서는 기초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완전한 교회적 실재로 인정하였고 푸에

블라 회의에서는 기초 교회 운동체 운동이 기본적인 복음화의 길임을 선언하였다.5) 

위와 같은 발생과정 안에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복음화의주체로서 성장한 라틴 아메리카의 

소공동체 운동은 작은 교회의 세포로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기초 교회 공동체 운동의 특징

5. 라틴 아메리카 기초 교회 공동체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 명의 주교들

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복음화 캠페인”, “기초교육운동”들이 새로운 교회적 공동체들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들은 평신도들에 의해 스스로 브라질 전역에 확산되었으

며, 이와 같은 확산 과정에 대해 주교회의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시작된 기초공동체는 스스로 라틴 아메리카에 퍼져나가는 하나의 운동 형태로 

확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메델린 주교회의는 사목적, 신학적 반성과 함께 기초공동체를 하

나의 완전한 교회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6) 그러므로 기초공동체는 평신도가 주

2) Gutierrez, Gustavo, Theologie der Befreiung, München-Mainz,1973; 재인용: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가
톨릭출판사, 2001, 84.

3)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84.
4) 참조: 김성묵, 라틴아메리카 기초공동체에 관한 연구-브라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1-45; 김수복, 기초교회공동체, 한국가톨릭대사전 제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1124-1125,
5) “기초공동체의 가난한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와 노래로써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여, 동시에 복음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동체를 복음화하고 공동체로부터 복음화의 힘을 사회에 제공한다.”; 푸에블라 문헌, 
906항.

6) 참조: 김영호, 크리스챤 기초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49-50; 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18-21; 이기우, 기초공동체란 무엇인가, 사목 174호
(1993/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9.



축이 되어서 발생한 가운데 주교회의에서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함으로서 “교회안의 기

초공동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6. 이후 메델린 주교회의의 결정은 세계가 기초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1974년 제3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의해서 공식적인 복음화의 유효수

단으로 인정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7)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교회 공동체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성서, 공동체, 현

실, 전례이다.8) 이 가운데 성서가 생명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다. ‘Relectura'(새로운 

눈으로 읽는다 라는 뜻)라 일컬어지는 성서 읽기를 통하여, 기초 공동체에게 말씀은 그들의 

삶의 터전 아에까지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느님의 촉구요 위로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해오고 있다.9)

2장 아프리카의 소공동체 

1. 소공동체(S.C.C)10) 운동의 기원

7.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소공동체 운동은 일차적으로 신자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교

육하기 위한 사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회 지도층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11) 다시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민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였다

면 아프리카의 소공동체는 교회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8. 동부 아프리카 주교회의 연합총회(AMECEA)12)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기초공동체가 아프리카 지역 문화의 특이성과 다양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였다. 1973년 동부 아프리카 주교회의 연합총회는 나이로비에서 “1980년

대의 동부 아프리카교회를 위한 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로 모으는 일에 교

회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가 진정‘지역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구교회를 옮겨 심는 다는 것도 아니며, 아프리카 문화에 적

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본질을 변형시키자는 단순한 적응도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교회들은 1974년 세계주교회의를 전후로 하여 ‘기초공동체' 모델을 발

견하게 되고 1976년 동부 아프리카 주교회의 연합총회의 주제를 “동부아프리카에서의 그

리스도인 공동체 건설”로 정하였고 소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첫째 사목정책으로 삼게 되

7) Joseph. G. Hilly, 현대교회가 가야할 새로운 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74호(1993/3), 44.
8) O'Halloran, 살아있는 교회세포, 이기우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93, 89.
9)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87.
10) 아프리카에서는 ‘기초공동체’라는 말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

체’(SCC: Small Christian Community)라는 말을 사용하고, 불어를 말하는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교회공동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리적인 특성과 성직자의 부족으로 한 본당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
여 사목이 이루어졌다.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SCC: Small Christian Community)는 큰 규모의 본당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회의 친교와 사목을 “작은”규모의 교회를 통해 실현해가겠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Joseph. Hilly, 현대교회가 가야할 새로운 길-그리스도교 소공동체 모델에 함축된 사목적 
의미, 45.

11)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88.
12) AMECEA(Association of the Member Episcopal Conference in Eastern Africa)



었다.13) 

9. 소공동체 건설은 아프리카 민족의 생활 기초가 되는 진정한 인간적 가치들을 수호하는 

최상의 길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교들은 소공동체가 가정 다음으로 모든 그리

스도인 공동체의 진정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소공동체들은 교회 공동체

와 각 신자들의 생활의 중심으로서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동부 아프리카 주교회의 연합총회는 아프리카 교회발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소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소공동체 확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침으로 제시하

였다.14)

말라위의 패트릭 칼라롬베 주교는 소공동체 구성을 동부 아프리카 교회의 사목방침으로 정

한 데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공동체의 채택은 사목방침에 있어서 하

나의 획기적인 전환이며 기본적 투신이다. 이는 사목적 제도, 정책, 실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개편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15)

2. 소공동체 운동의 특징

10. 이런 배경 하에서 아프리카 교회의 주교들은 자신의 교구 내 신자들이 부락 중심으로 

모여 소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모임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주

력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공헌을 한 기관이 ‘룸코연구소’(Lumko 

Institute)16)이다.17) 룸코 연구소는 공동체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

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적인 삶

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다.18) 아프리카의 소공

동체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문화의 토양 위에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구축하여,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기초공동체를 그들의 새로운 교회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11. 이에 Harry Hoeben은 아프리카의 소공동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13) 참조: 김영호, 크리스챤 기초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54-58.
14) 심상태, 현대신학의 동향, 續․2000년대의 한국교회, 바오로딸, 1997, 330-331.
15) Joseph. G. Hilly, 현대교회가 가야할 새로운 길-그리스도교 소공동체 모델에 함축된 사목적 의미, 45.
16) 룸코 연구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실현하고 가톨릭 교회의 복음화 과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의회 정신에 따른 룸코 연구소의 사목비전을 살펴보면 첫째, 공의회의 ‘하느님의 백성’ 교회론에 
의거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본질적인 동등성을 회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직, 사제직, 왕직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의회에서 새롭게 발견한 ‘친교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하느님 
말씀을 원천으로 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셋째, 사회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는 참된 지역 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룸코 연구소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 평신도의 교회사명수행을 위해서 ‘말씀’을 중심
으로 한 소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룸코의 사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룸코 연구소는 성직자, 수도
자, 평신도들에게 공의회의 정신을 가르치고 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30여 종 이상의 다양
한 사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룸코 연구소는 교회, 소공동체, 성서, 교리교육, 지역사회에 대
한 봉사, 공동체 영성 등의 주제를 많은 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각 프로그램 형태의 교재와 포스터 등의 보조 자료들을 발간하였다; Oswald hirmer, 1992년 서울대교구 룸
코 연수 강의록, 서울대교구 복음화사무국, 1992; 정월기, 한국 교회 소공동체 사목추진 과정, 2004년도 소공
동체 심포지엄, 한국천주교 소공동체 10년의 평가와 전망,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04, 27; 노주현, 가
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실현노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8. 

17)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88.
18) 참조: 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26-30.



먼저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소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개인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곧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상호간의 가치와 동일함 그리고 공동 결속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소공동체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모순 없이 서로의 유대

를 강화하게 되었다. 둘째로 교회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소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참

관자(參觀者)가 아닌 참여자(參與者)의 입장이 되었다. 참여의 입장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적 차원에서 볼 때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소공동체는 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  

3장 아시아의 소공동체

1. 소공동체 운동의 기원 및 전개

12. 아시아 주교회의(FABC)20)에서 소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5차 인

도네시아 반둥 아시아주교회의에서였다.21) 최종성명서에서 밝히듯이 아시아의 많은 문제와 

불의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표지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갈망”, “기초공동체의 

성장”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아시아 교회의 새로운 존재양식은 “평신도, 수도자, 성직

자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들의 친교’(communion of 

communities)"22)라고 천명(闡明)하면서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함께 불리었고 이 말

씀은 그들이 소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며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다함께 나

누고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되어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일상생활 안

에서 복음을 생활화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3)

19) Harry Hoeben, Basic Christian Communities in Africa, PMV. vol.81, p.19-20: 재인용; 김영호, 크리스
챤 기초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61-63.

20) FABC(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는 아시아 교회와 사회의 복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목
적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회의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1970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교 180여 명이 교황 바오로 6세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지게 된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였다. 
1971년 홍콩에서 11개 주교회의 대표들은 FABC의 조직을 논의하였고 1972년 12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의 정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ABC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주교회의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아
시아 교회와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회원들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을 강화하며, 선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4년 현재 아시아 주교회의 산하 7개의 사무국이 구성되
어있고 그중 평신도사무국(Office of Laity)이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평신도 사무국은 소공동체 담당, 여성부, 
청년부의 3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1993년 소공동체 담당인 AsIPA(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 즉 ‘아시아사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소공동체의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차총회(한국 의정부, 2003)까지 열렸다; 참조: 강대인,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한국가톨릭대사전 8권, 한국
교회사연구소, 2003, 5695-5698; Edmund Chia, F.S.C., Thirty Years of FABC : Hystory, Foundation, 
Context and Theology, FABC Papers, No. 106; 이준혜 편역,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의 역사와 조직, 사목 
308호(2004/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28에서 재인용. 

21) 주교 대의원 회의 아시아 특별 총회 의안집,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6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36
항, 283.

22) FABC, 5th Plenary Assembly, Final Statement: Journeying Together Toward the Third Milleium, #8; 
정월기, 한국교회 소공동체 사목 추진 과정, 23; 아시아 교회, 25항.

23) 참조: FABC, 5th Plenary Assembly, Final Statement: Journeying Together Toward the Third 
Milleium, July 17-27, 1990, Bandung, Indonesia, #2.3.6; 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16; 정월



13. 특별히 2000년 타이 샴프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쇄신과 사랑과 봉사의 사명’이란 주제로 아시아 교회 쇄신의 전망과 의미를 제시하고 사랑

과 봉사의 사명 수행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도전들24)에 대해서 다루는 가운데 소공동체의 

육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25) 그래서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나타내야 하며26) 그러한 사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교회 기초 공동체, 복음에 바탕을 둔 소공동체 그리고 교회 단체들이

라고 말하고 있다.27)

2. 소공동체 운동의 구체적 전개-AsIPA 총회 

14.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FABC) 평신도 사무국 산하에 AsIPA(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 즉 ‘아시아사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은 아시아교회 안에서 소공동

체가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총 3회의 총회를 통

해서 소공동체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1996년에 있었던 1차 총회가 AsIPA의 

소공동체 기초를 익히는데 머문데 반해서28) 2차 총회29)부터는 통합사목방법에 대해서 분

명하게 밝혔다.

제2차 총회에서 이해된 소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방법이며, 이 안에서 모든 이들이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정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밝힌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소공동체는 변화하는 세상의 

복잡한 체제를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 놓고 변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선포방법임

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된 소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과제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강생하신 하느님에 대한 토착화와 소공동체의 영성, 사회복음

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은 요청되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0)

15. AsIPA 제2차 총회에 이어서 제3차 총회31)에서도 역시 소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논

기, 한국교회소공동체 사목 추진 과정, 22-23.
24) 세계화, 근본주의, 정치상황, 환경, 군사화 등의 문제점과 아울러 청소년, 여성, 가정, 토착민, 이민, 난민 등

에 관한 사목적 관심을 밝히고자 하였다.
25) 강대인,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한국가톨릭대사전 8권, 5696.
26) FABC, 7th Plenary Assembly, Final Statement: A Renewed Church in Asia, A mission of Love and 

Service, January 3-13, 2000, Tailand, 샴프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5호(200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제1부. 가. 4항; 참조: 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16.

27) 참조: FABC, 7th Plenary Assembly, Final Statement: A Renewed Church in Asia, A mission of Love 
and Service, 제3부. 다. 7.

28) 참조: 가톨릭 신문 2003.9.21. 
29) 아시아 통합사목정책회의 제2차 총회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총 12개국에서 참석하여 ‘새 

천년기 교회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를 통해서 ‘공동체들의 친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FABC, 평신도위원회, 아시파 제2차 총회 최종성명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9호(2001/12), 231.

30) 참조: FABC, 평신도위원회, 아시파 제2차 총회 최종성명서, 233-235.
31) AsIPA(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 제3차 총회는 ‘소공동체 : 하느님 백성이 힘차게 봉사할 수 있도

록’이라는 주제로 2003년 9월2일부터 9일까지 한국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13개국 
123명의 소공동체 관계자가 참석해서 소공동체의 현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참조: 



의가 이루어졌다. AsIPA 3차 총회는 아시아 각 지역의 소공동체가 공동의 비전과 관심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토의를 하였는데 동시에 AsIPA 2차 총회32)에 이어진 소공동체 운

동의 여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정, 영성, 지도력, 직무와 관련된 사목활동 

나눔이 이루어졌고, 참여하는 교회, 공동책임, 교회비전의 실현과정과 결실에 대한 숙고를 

통해 미래의 아시아 사목을 위한 방향성과 계획을 모색하였다.33)

마지막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적 교회건설을 위해서는 특별히 

지도력의 영역에서 평신도의 능력을 계발해야할 것이며 또한 지도자와 교육팀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봉사하는 지도력을 증진하고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소공동체

를 통하여 가정과 혼인을 풍요롭고 견고하게 하여 가정 안에서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 셋째, 본당사제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소공동

체 교육프로그램이 신학교와 수도회의 교육과정에 있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공동체

의 성장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교구 내 및 교구 간 정보교류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34) 

3. 각국의 소공동체 현황

16. 이하에서는 필리핀과 인도의 소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두 나라는 각국이 가지는 

문화적 토양의 독특성의 바탕 하에 소공동체 운동을 이끌어 나갔는데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소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간 필리핀의 사례와 교구를 중심으로 소공동체를 이끈 인도의 현실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필리핀

450여 년의 긴 식민지 생활, 7,000여개의 섬, 100여 개의 언어, 여러 부족 등은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필리핀이 소공동체를 운

영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지연이나 혈연으로 작게 뭉쳐 사는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 안에서 복음을 읽고, 생활을 나누고, 공동관심사에 관심을 보

이는 삶을 살게 된다. 필리핀에서의 소공동체 운동은 위와 같이 필리핀만이 가지고 있는 가

정공동체적인 조건과 결부하여3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교회 공

동체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중반부터 태동하였으며 1992년 필리핀 주교회의 제2차 총회

에서는 소공동체야말로 교회 쇄신을 위한 살아있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6) 

가톨릭 신문 2003년 9월 21일.  
32) 총회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복음화 연구실, ‘2001년 소공동체 전

국모임’ 후속 자료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복음화 사무국, 2002.
33) 참조: 김현준,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 2004년 소공동체 심포지엄 자료집-한국 천주교 소공동체 10년

의 평가와 전망, 소공동체사목 전국협의회, 2004, 262.
34) 참조: 가톨릭 신문 2003년 9월 21일.  
35) 참조: 이경숙, 아시아교회의 공동체관-필리핀, 공동체관의 토착화(사목연구총서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399-408.
36) 참조: 노주현,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34-35.



작은 모임의 특성에 따라 BEC(기초 교회 공동체), BHC(기초 인류 공동체), BCC(그리스

도교 기초 공동체) 등으로 불리운다. 더군다나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결성된 ‘기초 피조 공동체’(Basic Creature Community)는 필리핀인들의 

시의 적절한 토착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7)

2) 인도38)-망갈로르 교구를 중심으로39)

 17. 인도는 소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본당 관할 지역 내에 구역을 설정하고 'Gurkar'이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끌어 나가고 있는 

조건은 지도자를 계승시키지 않고 선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소공동체를 설립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되는 조건이다. 1960년대에 각 구역의 소공동체 회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본당사목협의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1989년 교구 사제 사목협의회의 주제

는 평신도 지도력에 관한 것으로 모든 본당은 적어도 삼년 이내에 하나의 소공동체를 시작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 후 사목연수원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사제가 Goa에서 열린 Lumko식 복음 나누기 공

동 개발자 오스왈드 히르머(Oswald Hirmer)주교가 지도하는 10일간의 전국단위 Lumko 

복음 나누기 훈련과정에 참가하였고 다음 해에는 망갈로르 교구 사목연수원 주최로 공동개

발자 Oswald 주교가 실시하는 7일간의 Lumko 양성 과정을 개최하였으며 1998년에 소공

동체 전담 사제가 임명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도교회 안에서 망갈로그 교구는 소공

동체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 교구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평신도들의 지도력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이미 성숙된 소공동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

다.

18. 망갈로르 교구 소공동체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복음 나누기 7단계 

방법을 모든 소공동체 모임의 기본으로 만들었다. 둘째, 사제들이 평신도들과 친밀한 관계

를 맺고 있으며 늘 소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셋째 평신도 지도자 수는 현재 약 8000

명으로 본당 사목위원 또는 본당 단체 회원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의 왕성한 활동이며 넷째 

각 본당에는 사목협의회 산하에 소공동체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본당에서 소공동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의 망갈로르 교구장 ‘알로이시오 폴 디 소자’주교는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공동체 전담 사제를 임명하고 각 지구 소공동체 대표 사제를 임명하고 소공동체 운영 점

검을 위한 본당 사목방문 등 사제들의 관심과 협력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공동체

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소공동체야말로 21세기 교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37) 심상태, 공동체관 토착화 연구 종합과 전망, 공동체관의 토착화(사목연구총서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494.

38) 2003년 8월, 망갈로르 교구 내 153개 본당 중 142개 본당에 소공동체를 세워 현재 약 1250개 소공동체 모
임이 움직이고 있다. 이 중 약 50개의 본당 소공동체는 체계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55
개 본당에서는 비교적 잘 움직이고 있으나 그 나머지는 급히 손을 써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 결국 교구 내 
본당 가운데 92%가 소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1개의 작은 본당이 소공동체를 접해 
보지 못하고 있다; Pereira cyril Arthur, 소공동체 초청 강연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03, 58.

39) 인도의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는 아더 페레이라(Pereira cyril Arthur, 인도 망갈로르 교구 사목센터 소장 
겸 소공동체 책임자)신부님이 2003년 ‘소공동체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하신 자료를 주로 참조 및 인용하였다; 
참조: Pereira cyril Arthur, 소공동체 초청 강연회, 57-61.



확신하였다.40) 

4. 한국 ‘소공동체’ 뿌리의 역사적 이해

1) 초창기 한국천주교회 신앙 교우촌

19. 조선 후기 마을문화41)의 핵심은 혈연과 지연중심으로 정신문화와 노동문화의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을 굿이 전자의 예이고 두레굿이 후자의 예이다. 조선 후기

의 마을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중생활의 공동체성은 보편적 평등성, 공동체

적 참여정신, 두레굿의 공동체적 참여정신 그리고 축제의 문화로서의 마을의 공동체 문화의 

특징을 보여졌고 특히‘대동(大同)’이라는 말속에서 쉽게 이해되어지고 있었다.42) 

김영호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은 종교성과 연관이 된다고 말한다.43) 즉 우리 

민족은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조선 후기 마을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

은 초창기 한국천주교회 신앙 교우촌이 존속(存續)하기 위한 바탕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우촌의 형성44)

 20. 대표적인 교우촌은 배티 일대의 교우촌을 꼽을 수 있다. 1830년부터 형성된 교우촌

은 자연스럽게 촌락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들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대를 이

어 신앙을 증거한다. 교우촌 신자들에게는 기도와 신앙공부, 친교의 나눔이 제일차적인 과

업이었다.45) 교우촌 공동체의 모습은 자율공동체, 성사공동체, 소공동체, 가족 공동체, 운

명 공동체, 초대 교회적인 이상 공동체, 수행공동체, 비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초대 교우 공동체는 가족과 촌락 중심의 공동체, 수행을 위주로 하는 신앙인의 모습, ‘천

주 신앙’에 기초한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 참된 고향에 가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았다.46) 

40) 참조 : 가톨릭신문, 2002년 4월 21일.
41) 조선후기 마을 공동체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계, 굿, 보(寶), 도(徒), 접(接), 사(社), 회(會), 두레, 모꼬

지, 회치, 대일이, 품앗이, 소겨리가 있다; 주강현, 한국사에 나타난 공동체관, 공동체관의 토착화(사목연구총
서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24.

42) 참조: 주강현, 한국사에 나타난 공동체관, 324-335.
43) 참조: 김영호, 한국무속의 공동체관, 공동체관의 토착화(사목연구총서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3.
44)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로 순교한 많은 교우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들 대부분의 거주지였던 한양을 버리고 

인가가 드문 산골짜기로 숨어들어 살았기 때문에, 박해 중에도 신앙생활은 박해받지 않았다. 당시 교우들은 
깊은 산골로 피신하여 유랑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굶어 죽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우들끼리 만나서 모이던 산
골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 소우하는 산골 마을을 이룩하여 교우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교우들이 하나 둘씩 이
러한 교우들이 사는 부락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한 동리나 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마을들이 바로 
교우촌을 형성한 최초의 기원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교우촌이 형성된 시기는 1791년(정조 15)의 진산사건(晉
山事件)으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이며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교우촌이 형성되
었다; 차홍길, 한국초기공동체를 통해 본 본당공동체 활성화 방안-明道會를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각주 153; 참조: 차기진, 교우촌,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624-626.

45) 류한영, 교우촌 공동체와 최양업 신부, 사목 260호(20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0-81.



(2) 교우촌 삶의 모습

21. 초대교우촌의 삶의 모습은 신앙과 생활공동체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초대 공동체는 먼저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다. 선조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둘이나 

셋이 모이면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드렸다. 기도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졌으

며 기도가 끝난 후 마을일 등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로 초대 공동체는 함

께 공부하는 장소였다. 함께 모여 성서를 읽고, 교리를 공부할 필요에 의해교회의 올바른 

지식을 익혀서 삶의 현장에서 같이 나누게 되었다. 셋째로 초대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곳이

었다. 선조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47) 이러한 

교우촌의 삶의 모습과 연관해서 권혁주 주교는 신앙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그 삶의 모습을 

모델로 소공동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48)

22. 박해 시대에 교우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신자와 성직자의 친교는 인상깊다. 신자는 

목숨을 걸고 신부를 영입하고 보호하며, 목자는 양떼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다. 교우촌 문

화의 맥은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의 와중에도 신앙촌을 형성하였고 그를 통해 대를 이어 신

앙을 증거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으며 성직자들이 교우촌의 중심을 이루는 목자였다는 것이

다. 특히 한국인 촌락 공동체의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최양업 신부님으로 그분의 

서한49) 을 살펴본다면 교우촌의 삶과 영성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우촌 공동체는 좁게는 가정공동체, 나아가 기초구역공동체인 소공동체의 전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밥을 굶을지언정 가정 기도를 궐하지 않았던 열성이 소공동체 안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우촌 문화의 맥을 이음으로써, 초기 한국교회의 역동성이 소공동체 안에서 쇄

신되고 새로운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서유럽의 소공동체

1. 미국과 캐나다

23. 미국에서 소공동체는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의 많은 교파에서 발견된다. 영어 사용권의 

공동체들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라는 과제가 차분하고 효과적인 길들을 모색하는 행동들

과 함께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성원은 대부분 중산층 사람들이다. Michael Cowan은 

변화하는 사회에 헌신적인 유기체들, 공동체의 다양성과 함께 연결되어있는 작은 신앙 공동

체 네트웍들의 연합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소공동체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변

화를 위한 기초를 창조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는 크게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 사업에서 행해지는 길들을 바꾸고 있다고 믿고 있

다.

46) 류한영, 교우촌 공동체와 최양업 신부, 81.
47) 윤민구, 본당사목교육자료①, 본당과 공소(천호동 성안나, 성김성우 안토니오 성당), 1996, 9-10; 차홍길, 한

국초기공동체를 통해 본 본당공동체 활성화 전망-명도회를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63.

48) 참조: 권혁주, 신앙과 생활 공동체 모델-공소교회, 경향잡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3-125.
49) 참조: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7.



작은 공동체들에 관한 상황은 미국 정신에 깊이 베어든 개인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미

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또 다른 기억들은 공동체의 전통인데, 뉴잉글랜드 17세기에 John 

Winthrop 치하 초기 청교도 정착자들 사이에서 통합된 생활 부분이었다. 캐나다의 작은 

공동체들은 Ontario, Quebec,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에 존재한다. 작은 

공동체들은 미국과 동일한 많은 문제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 스페인계 공동체는 영어사용권 

보다  구체적인 사목계획을 세우고 소공동체, 새로운 본당, 젊은이 사목, 가정사목, 스페인 

문화에 기초한 지도자 양성 등 5가지를 추진하였다.

2. 유럽

24. 유럽에서 소공동체는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들에서 볼 수 있다. 서유럽에서 소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동유럽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유럽에서 소

공동체 문제는 그리스도교 역사 뿐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통해 진행해왔는데, 그 가운데, 

1,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치하,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독 통일과 러시아와 소련 연방 국

가들의 독립 등과 같은 많은 사건들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유럽을 종교 사회의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1948년 제네바에서 세계 교회 회의 

(World Council of Churches) 개최와 평신도 부처의 설립 등이 눈에 띠었고, 가톨릭 교

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1962-65)로 교회비전에 대한 삼위일체 공동체의 교회 

모델을 선언하였다. 1969년-70년 유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작업에 대한 실현을 갈망

했던 그룹들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협력과 네트워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소공동체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

었다. 이러한 종교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83년 Amsterdam, 85년 Turin, 87

년 Bilbao, 91년 Paris에서 유럽평의회가 열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유럽 평의회

는 동유럽 대표들도 함께 초대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은 종교일치 차원의 움직임이었

다. 

25. 가톨릭교회에서 소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블린 대교구는 사목발전과 대교구 그

룹 양성에 힘을 주는 쇄신을 위한 팀을 형성하였다. 작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작업

은 역시 성인 교육인데 이를 위한 센터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원은 늘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시작과 도움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는 무엇이나 관계가 없지만, 그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거나 그에 따른 구조들을 소개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을 진실 되게 나누는 것이다.

유럽 평의회는 93년 Innsbruck, 95년 Geneva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5년 Geneva

에서 이뤄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유럽 상황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새로운 길, 불의한 

세상에서 신앙을 증거 하는 새로운 길, 삶에서 영적차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작은 크

리스챤 공동체는 유행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전진할 것이다. 곧 폭력에 대하여 비폭

력 문화, 탐욕에 대하여 경제적인 나눔의 문화, 독단에 대하여 참여의 문화, 파괴에 대하여 

환경을 소중히 하는 문화 등이다. 유럽의 작은 공동체들은 고르바쵸프의 하나의 건물 비전 

곧 ‘모두를 위한 유럽의 한 가정’을 깊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오세아니아



26. 오세아니아에서 소공동체(Small Christian Community)의 역사는  짧게는 15년 길게

는 50년을 걸어왔다. Newman Societies와 Christian Life Movement, 가톨릭의 

Adelaide와 Melbourne 대교구가 이러한 길을 걸었다. Canberra에 개신교 자립의 집 교

회들도 초기 70년간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많은 가톨릭 교구들 곧 Melbourne, Canberra, Brisbane, Rockhampton, Townsville, 

Adelaide, Perth, Bunbury도 그룹 양성을 활동적으로 촉진하는 사목 팀들을 가지고 있

다. Canberra 팀은 사목 구성에 있어서 교회일치의 성격을 띠었다. Adelaide 대교구 

Leonard Faulkner 대주교는 1989년 ‘Vision for the World'라는 대교구 비전을 선언

하였다. 이는 소공동체들의 양성으로 소공동체를 지원하며, 세상의 일들 안에서 증거 할 리

더쉽을 말하고 있다. 1994년 사목교서 “Communit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하는 공

동체)는 대교구에서 소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Queensland의 Townsville 교구의 

Benjamin 주교는 교구민을 위한 ”The Townsville Experiment"라고 부르는 미래의 전

망을 내어놓았다.

27. 교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축복을 두드러지게 받았다. 가

톨릭의 지도자들은 젊은 크리스챤 일꾼들과 40, 50, 60명의 학생들 그룹으로부터 주로 선

발되었다. 첫 번째 소공동체 국가회의가 1989년 가톨릭 평신도 운동단체 Paulians의 협력

으로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Leonard Faulkner 대주교의 후원으로 1994년 국가 모임이 

시드니에서 열렸다. 호주의 모든 교구들과 41명의 참관자들이 대표자들로 초대되었다. 이 

모임의 관심은 소공동체들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가였다. 너무 광

활한 호주이기에 지역적 문제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었다. 1995년 

7월29일 “Small Christian Community in Australia" 주제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 모임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소공동체의 자발적인 주도권들을 알리고 소공동체를 

대표하는 주요 백성들을 함께 모으는 일이다. 둘째 호주에서 발생하는 넓은 세상 사건들을 

접하는 일이다. 셋째 특별한 일과 일반적인 인자들을 수집하는 일이다. 넷째 소공동체에 대

한 어떤 것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어떤 요청들도 함께 관심을 갖는다. 

28. 소공동체에 대한 최종적인 반성은 생명력 있는 현안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현안들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공동체들의 기억들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 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서 협력하고 서로 본받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통합된 현상을 발

전시키도록 처리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소공동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

견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참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다.

호주에서 소공동체을 건설하는데 어려운 점은 물질주의(materialism)에 직면해 있고 가난

한 자를 찾아 볼 수 없는 복지국가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것이다. 이들

은 결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리 모두를 깨우칠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 어려운 조건을 극복해

야 한다.



제2부   소공동체 개념과 필요성

1장  소공동체 용어

1. 소공동체 관련 용어들의 의미 - BCC, BEC, SCC 등

29. 소공동체에 대한 명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크리스찬 기초 공동

체”(Basic Christain Community=B.C.C),“교회적 기초 공동체”(Basic Ecclesial 

Community=B.E.C), “작은 크리스챤 공동체”(Small Christain Community=S.C.C) 

“작은 공동체”는 “소공동체”(Small Community=S.C)라고 부른다.50)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소공동체 용어는 ‘Small Christian Community’에서 왔다. 소공

동체가 우리나라에 사목의 용어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1993년에 서울 대교구가 공식적으

로 이 용어를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80년대에는 기초 교회 공동체와 소공동체를 혼용하여 

쓰다가 소공동체라는 용어가 현재 일반화되었는데 사실 기초 공동체나 소공동체는 용어가 

주는 개념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의미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51) 

소공동체의 ‘소(small)’는 규모면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즉 소

수이기에 상호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공동체의 주체로서 체험되게 하는 것, ‘소

(small)’가 표현하는 의미처럼 작은  이들, 보잘 것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놓치지 않

고 공동체의 중심에 두는 것, 하느님 앞에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아나빔

(anawim)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 즉 가정 공동체 이웃 공동체를 

세포 조직으로 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공동

체는 그 용어적 의미로 볼 때 가난한 이들을 복음적 실재로서 공동체에 중심에 두고 모든 

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자리를 복음화를 시켜 나가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가

능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공동체나 소공동체 모두 작고 보잘 것 없는 풀뿌리와 

같은 이들을 공동체에 중심에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에 따

라 누구나 인격적 주체이며 책임자로서 참여해야하는 복음적 성찰에서 생긴 공동체를 말한

다.52)

현재 한국 상황에서 소공동체를 기존 교회의 단위인 본당의 작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하다. Joseph.G. Hilly가 조사한 소공동체에 관련된 명칭이 무려 2,846

개53)나 됨을 감안한다면 소공동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현실로서 시대적, 상황적 여건에 따

라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명명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칭과 용어들이 대단히 많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 소공동체가 사람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함을 가리킨다. 그래서 많은 명칭과 용어는 교회

내의 새로운 것, 활기에 찬 것, 생명력 있는 것, 역동적인 어떤 것에 대한 추구와 모색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란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를 “교회가 되는 새로운 방식”이라

50) 유재국,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본당공동체, 신학과 사상(1993/6), 118.
51) 소공동체가 과연 적합한 용어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즉 소공동체라는 표현은 단지 작

은 규모의 공동체를 나타 낼 뿐 교회 공동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  그래서 ‘기초 공동체’라고 써야한다는 의견 또한 많이 있다. 

52) 전원, 소공동체 사목은 통합사목의 모델로서 적합한가?, 통합사목모델연구위원회1차워크숍, 20-21.
53) 참조: Joseph G. Hilly, 현대교회가 가야할 새로운 길, 한국천주교주교회의회보(1993/74), 46.



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54)

30. 문자적인 의미의 소공동체에 대한 기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학적

인 측면에서는 그 기원을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서 기원하고 있다.(사도2,42-47; 

4,32-37) 그렇기 때문에 소공동체는 교회의 새로운 체험이면서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교회

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기원을 신약성서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에까지 소급할 수 있고, 친교와 선교가 강조되는 교회의 핵심그룹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기에 현대에 있어서 교회의 새로운 체험이기도 한 것이다.55) 그렇

기 때문에 소공동체가 가지는 친교의 공동체성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형성된 역사성과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소공동체- 교회가 되는 새로운 방식

 

31.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나와 있는 소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공

동체란 “현대에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교회형태”를 일컫는

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이다. 공동체란 그 구성원이 서로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을 실행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말한다. 소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적 실체로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현대 가톨

릭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며,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으로 이루어지고 

퍼져 가는 새로운 교회형태56)”라고 말하고 있다.

소공동체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 교회, 기초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이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

험을 공유하며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와  평등한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소공동체는 교회적 공동체이다. 말씀을 중심으

로 모여서 교회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바닥(Base)에 기반 한다. 이것은 두 가

지를 의미하는데 사회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그 하나이며 교회의 기초이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이다.57) 

2장 교회 문헌의 소공동체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4. 9. 10. 11. 12항)

3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모습을 신선한 공동체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갈라4,6;로마8,15-16.26)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

시며,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

신다(에페4,11-12;1고린12,4;갈라5,22참조). 복음의 힘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54) Joseph G. Hilly, 그리스도교 소공동체의 사목적 의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회보(1991/68), 75.
55) James O'Halloran,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25.
56) 朴文洙, 한국가톨릭대사전, 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분도출판사, 1123.
57) 참조: 김성묵, 라틴아메리카 기초공동체에 관한 연구, 서울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9, 41-42.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님께 오소서! 하고 말씀하신다(묵시22,17 참조)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4항)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

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9항)

33.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

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

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10항)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하느님 백성을 돋보이게 꾸며 주

는 이 보편성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온 인류가 그 모든 부요와 함

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껏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다.”(13항)

2. 교황문헌의 소공동체

1) 현대의 복음선교58)

 34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는 1968년에 있었던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총회가 발표한 메델린 문헌이 처음으로 기초 공동체 관해 인정한 이래 교황

청에서 나온 최초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다.59) 「현대의 복음선교」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기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현재

의 복음선교에서 특별히 밝히고 있는 소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도시화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익명화’와 ‘집단화’를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60) 기초 교회 공동체들이 번창하고 

교회와 그 사목자들이 일치하고 있지만, 몇몇 공동체에서 제도 교회를 비판하는 성향으로 

잘못 전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교회공동체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면서, 

보편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58항에서, “기초 

공동체는 교회적이고 인간적인 유대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서 발생한 새로운 교회형

태”라고 지적한다. 교황 바오로6세께서 강조하는 소공동체의 중요성은 바로 소공동체야 

말로 확실한 교회의 세포라는 것이다.

2) 교리교육 일반지침서

35. 1971년 로마에서 국제 교리교육 대의원회(International Catechetical Congress)가 

58) 교황 바오로 6세는 1975년 성년(聖年) 폐막에 즈음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0주년을 기념해서 이 권고서
를 발표하셨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제3차 세계주교대의원총회의(1974, 로마)의 토의 내용에 대한 교황의 결
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선교에 대한 중요한 교회의 입장을 표현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
교, 이종홍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5, 3-5.

59) 김수복, 기초교회공동체, 한국가톨릭대사전, 2권, 2001, 한국교회사연구소, 1123.
60) 참조: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 75-77.



개최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71년 3월18일에 ‘교리교육 일반지침서’(Ad 

normam decreti)를 최종승인 하셨으며 4월11일 공포하셨는데, 이 문헌은 소공동체

(Small Community)를 인용하면서, 소공동체가 신앙을 전하는데 매우 적당한 환경임을 

역설하였다.61) 

3) 현대의 교리교육

 3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인 「현대의 교리교육」은 1977년에 열렸었던 

주교 시노드에서 제안되었던 안건인 “공동체들의 공동체를 만듦으로서 본당을 쇄신하는 

것”62)에 대한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거대화되어져가는 본당을 하나의 구조로 계속 운영

해나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보다 작은 공동체들로 구성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교회의 정체

성을 표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현대의 교리교육」에서 다루어진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교리교육’이 오늘날 각 본당에서 효과적으로 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

는 가장 좋은 기회로서 “기초교회공동체”를 꼽고 있는 것이다.63)

한편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1980년 Brazilian Basic Ecclesial Communities의 연설문

에서 소공동체는 교회이며 사목자들과 친교를 이루는 평신도 지도자(활성자)들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 하였다. 

4) 교회의 선교사명64)

3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소공동체’를 “교회적 친교의 진정한 표현이며 복음

선포의 중심”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회칙「교회의 선교사명」(Redemptoris Missio)에서 

교황은 소공동체를 “그리스도교 교육과 선교추진의 좋은 중심터”65)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소공동체란’ 소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서 

독서와 교회 공부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동 책임을 도출해 내는 소

수 신자의 집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은 교회의 활력의 표지이며 신자 양

성의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인 동시에 이 

안에서 각자의 구성원은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성사 안에서 복음적

인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66) 회칙을 통해서 바라보는 점은 교회 자

체가 친교인 만큼 소공동체가 교회와 일치한다면 교회생활에 크나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말하고 있다. 

61) 교리교육 일반지침서, 93항, 1971.
62) 1977 synod, Proposition on the Parish, #8.
6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항.
6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의 불변하는 선교사명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교에 관한 교령 

반포 25주년을 기해서 회칙「교회의 선교사명 」을  발표하셨다. 전체 구성 중 5장인 선교 방법 중 서두에서  
“교회의 기초공동체는 복음화의 힘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사명, 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 1992.

65) 교회의 선교사명, 51항.
66) 참조: 교회의 선교사명, 80-82.



5) 아시아 교회

 3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인 「아시아 교회」는 소공동체 대해서 1998년 주교대

의원회의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즉 교회는 ‘공동체들의 친교’임을 

신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소공동체 건설은 신자들의 ‘친교’체험에 필

수적이며 신앙생활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67) 「아시

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적극 받아들여서 소공동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언급한

다.

 

3.  지역교회주교회의 문헌의 소공동체

1) 메델린 문헌68)

 39.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공동체는 정치적,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해방과 생존을 위한 방

편으로 ‘아래로부터’ 움터 싹을 틔웠다.69) 라틴 아메리카의 소공동체 발전에 많은 기여

를 한 메델린 문헌(1968)은 소공동체를 “교회구조의 일차적인 세포이고, 복음화의 초점이

며, 현실적으로 인간다운 성장과 발전의 원초적인 요인”70)이라고 묘사한다. 

2) 푸에블라 문헌71)

 40. 푸에블라 문헌에서 소공동체 대해서 정의한 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공동체를 교회

와 세상의 임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기회 제공”72)과 “투신과 참여의욕 부여”73)로 믿

음과 사랑과 희망으로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촉진하는 공동체요74), “공동체를 복음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복음화의 동력”75)이며, “항구적인 구성체”로서 “비교적 적은 구성

원”76)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푸에블라 주교회의에서는 몇 년 간의 좋은 

67) 아시아 교회, 25항. 강우일, 주교대의원회의 아시아 특별총회의 성과와 전망, 사목 235호(1998/8), 한국천주
교 중앙협의회, 27.

68)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협의회(CELAM)는 제2차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총회준비를 조직적 내지 기술적인 부분
에서 담당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1968년 10월 24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인준을 통하여 발간을 하게 되었다. 
메델린 문헌의 주제는 “공의회에 비추어 본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변혁”으로 남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답변을 요구하는 독특한 그들의 상황적 문제로 빈곤, 폭력, 불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회
의에서 처음으로 ‘해방’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기초교회공동체’ 즉 소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을 정하였
다; 노주현, 가톨릭 교회의 소공동체론 연구, 각주 32.

69)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 가톨릭출판사, 2001, 85.
70) 메델린 문헌, 김수복․ 성염 역, 분도출판사, 1989, 연대사목, 10항.
71) 푸에블라문헌은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 문헌에서는 복음화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초공동체 즉 소공동체와 평신도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제3차 라틴아메리카주교단 총회 최종결의, 푸에블라 문헌, 성찬성 역, 분도출판사, 1991.

72) 푸에블라문헌, 643항.
73) 푸에블라문헌, 125항.
74) 푸에블라문헌, 641항.
75) 푸에블라문헌, 906항.



결실을 정리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의 기

쁨이며 ‘교회의 희망’이라고 재천명한다.77) 이와 함께 소공동체가 교회의 모든 성원들과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인 비중도 막중하다는 입장을 보였

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에게는 하나의 스캔들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사회적인 

죄악”78)의 상황에서 점점 많은 이들이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받아”79)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아시아 주교회의 -반둥, 1990년

41. 아시아의 교회는 평신도,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공동체의 친교가 되어야 한다.

4) 인도 주교회의 성명서

그리스도인들의 소공동체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든 간에 이러한 사명감을 조성하는 

강력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소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들이 일부를 형

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확고부동한 복음화의 욕구를 파악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소공

동체는 이르테면 어떤 유기체의 활성세포와 같은 것으로 몸 전체의 안녕을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공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본당에 소공동체를 세우고 커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바라나시 제3.2항)

 3장 소공동체 4가지 요소

1. 삶의 자리

42. 소공동체는 협의적 의미로서 기본 구성단위가 가정, 구역․반이다. 교회의 선교 사명

(Redemptoris Missio)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다. “기초 공동체란 소수의 가

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경 독서와 교회 공부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공동 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51항) 메델린 문헌

(1968)은 소공동체를 “교회구조의 일차적인 세포이고, 복음화의 초점이며, 현실적으로 인

간다운 성장과 발전의 원초적인 요인”80)이라고 묘사한다. 이에 대해서 J. O'Hallora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 즉 작은 규모이면서 보다 큰 교회

와 인간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관을 전제

로 한 것으로 그 중심에 있는 지역 단위 소공동체로부터 동심원적 파문이 점점 커져 가는 

일련의 공동체들을 말한다.”81)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들도 교회의 모체

76)4) 푸에블라문헌, 641항.
77)5) 푸에블라문헌, 629항.
78) 푸에블라문헌, 28항.
79) 푸에블라문헌, 11항.
80) 메델린 문헌, 김수복․ 성염 역, 분도출판사, 1989, 연대사목, 10항.
81) J.O'Halloran, 살아있는 교회세포-기초공동체의 성장, 25-26. 



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핵으로서

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델릴 문헌의 사목지침은 소공동

체를 일컬어 “교회 구조의 핵심 세포요, 복음화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는 인간성 구현과 

발전의 기간(基幹)”82)이라고 역설하면서 소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복음

 43. 소공동체 안에서 복음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일치와 사랑과 친교를 이루는데 중심을 

이룬다. 복음나누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분

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모임과 소공동체가 구별되는 점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외롭고 병

들고 궁핍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만나시고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소공동체’를 “교회적 친교의 진정한 표현이며 복음선포

의 중심”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인「아시아 교회」에서는 이

와 같은 견해를 적극 받아들여서 소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초 교회 

공동체들(Basic Ecclesial Communities)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

랑하는 공동체들로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형제적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

로 복음에 따라 살도록 그 구성원들을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며, 결과적으로 사랑의 문화의 

새로운 표현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출발점인 것입니다.83)

3. 실천(활동)

44. 소공동체 안에서 실천(활동)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교 윤리 실천, 이웃과의 일치와 친교

를 촉구한다. 소공동체는 그 지역 안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활동한다. 이런 사

도직 활동을 통해 공동체는 세상과 만나게 되고 세상을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곧 우리의 삶이 복음화 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자

연스럽게 드러내며 복음이 선포된다. 사실 삶의 현장과 복음이 결합 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장소가 소공동체이다. 그것은 삶의 현장 곧 우리가 사는 세상, 가정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모임을 갖기 때문이다.

푸에블라 문헌은 소공동체를 교회와 세상의 임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기회 제공”84)과 

“투신과 참여의욕 부여”85)로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촉진하는 공

동체요86), “공동체를 복음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복음화의 동력”87)이며, “항구적인 

구성체”로서 “비교적 적은 구성원”88)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82) 메델린 문헌, 연대사목, 10항.
8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교회, 김웅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25항.
84) 푸에블라문헌, 643항.
85) 푸에블라문헌, 125항.
86) 푸에블라문헌, 641항.
87) 푸에블라문헌, 906항.
88) 푸에블라문헌, 641항.



4. 보편 교회와의 일치- 본당과 일치, 교회와 일치 

45. 소공동체는 마치 우리 몸의 세포처럼 소공동체와 소공동체가 상호 유대를 맺고 

본당 사제들과는 물론 교구장과도 일치하여 신앙인들 전체가 하나인 교회로 나아감을 

뜻한다. 위로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아래로는 세상에서 소외된 불우한 이웃과 일치하여 하

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공동체들이 일치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교회는 세상의 일치를 위한 표지요 도구가 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는 기초 교회 공동체들이 번창하고 교

회와 그 사목자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만, 몇몇 공동체에서 제도 교회를 비판하는 성향으

로 잘못 전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교회공동체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면서, 보편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58항에서, “기초 공동

체는 교회적이고 인간적인 유대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서 발생한 새로운 교회형태”라

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기초 공동체들이 오로지 자기들 나름대로 하

느님 공경과 믿음에 관한 깊은 연구, 형제적 사랑의 실천, 기도 생활, 사목자들과의 일치 

등 종교적, 영성적 문제에 관하여 적은 사회단체나 마을 같은 단위에 확대해 나갈 수가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과 성사배령, 사랑의 일치

를 위하여 연령, 교양, 직분 혹은 사회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인 부부, 청소년, 직장

인의 단체를 집합시키려고 한다. 또한 정의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인간발전을 

위해서 뭉쳐진 사람들을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사제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본당 생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 신자들을 결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가 인준한 공동체 안에

서 더욱 특수한 교회나 본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89) 그래서 「현대의 복음선

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적 지향은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복음 선교의 못자리”가 

되어야 하고, 보다 큰 공동체, 특히 지역교회의 도움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보편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공동체 모임은 가정, 직장, 상가에서 모인다. 복음 읽기, 쓰기, 나누기, 기도를 한다.

선교, 봉사, 병자. 쉬는 양 방문등 활동한다. 소공동체들과 본당과 연대한다.

4장 소공동체의 필요성

 

1. 삼위일체 하느님의 공동체 - 삼위일체 신비, 친교

 

46. 차동엽 신부는 소공동체의 필요성90)을 먼저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적 원리

라는 관점에서 성서신학적 관점을 말하고 있다. 주님과 영이 공동체의 머리이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예수 공동체의 기초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의 공동체는 결코 자체 목적이나 

자기존립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람들,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궁극

적으로 위타(爲他) 공동체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 속에서 유동성과 다원성이 증가하는 것

89) 현대의 복음선교, 58항.
90) 차동엽, 공동체 사목 기초, 가톨릭출판사, 2001, 52-66 참조. 차동엽신부는 성서신학적 요청, 사회학적 요

청, 집단 심리학적 요청, 기초신학적 요청 등 네 가지 원인을 찾아 소공동체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속지 공동체를 직장, 범주 공동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공동

체는 구원공동체의 고유성에 입각하여 형성된 공동체로서 구조가 독립성, 개방성, 인간성, 

소규모성, 범주 공동체 및 직장 공동체 등의 특성을 지녀야 ‘세상과 내일을 위한 공동체 

구조가’가 될 수 있다고 클로스터만은 말한다. 이러한 성서신학적 관점의 본질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친교이다. 따라서 소공동체의 필요성은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고 실

현하는데서 드러난다.

47. 삼위일체 안에 세 위격들은 한 하느님이지만, 각자는 완전한 위격이다. 이렇듯 삼위일

체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도 역시 다양한 인간들이 완전한 인격으로서 있으며 각자는 손상

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통합되어있어야 한다. 삼위일체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는 서로 상대방 안에 계시면서 각자의 뜻이 아니라 상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 탈자

아적 사랑의 친교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하느님 백성 역시 서로 상호 친

교의 본성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친

교의 공동체로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가톨릭 교회가 친교의 교회론을 실현하고 증거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는 자유와 권위 사이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친교와 일치는 존재하지만 획일성과 전체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

편성을 의미하는 가톨릭은 하느님 백성 곧 여러 신자들이 친교와 일치의 삶을 살아간다는 

다양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8. 삼위일체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은 먼저 삼위의 위격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다양성 안에 하나로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교회 또한 다수의 교회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삼위일체 모습을 닮아야 한다. 삼위일체 안

에서 세 위격들이 동등하듯이, 교회 속에서 하나의 주교는 모든 나머지 주교들에 대하여 절

대적인 권위를 휘두를 수 없다. 그러나 삼위일체 안의 성부는 신성의 원천과 기원으로 탁월

성을 나타내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교황은 ‘동등한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삼위일체 모습으로서 교회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었고 친교의 교회

론을 이해하도록 선언하였다. 공의회는 삼위일체적 본성의 표현이다. 삼위일체의 모습에 따

른 다양성 속에서 친교와 일치는 공의회 속에서 모인 주교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공통된 정

신에 도달함으로 행동 속에서 보여 질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

과 그리스도의 몸인 신비체로 말하고 있다. 하느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중심

으로 모인 친교 공동체로서 교회이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친교와 일치와 

참여가 특징으로 드러난다. “사막을 여행하던 혈육의 이스라엘을 이미 하느님 교회라 불렀

던 것처럼 현세를 여행하며 미래의 나라를 찾고 있는 새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91) 

2. 공동체가 너무 크고 단조롭다.

49. 차동엽 신부는 현대 사회 구조가 공동체를 요구하는 사회학적 요청을 소공동체의 필요

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라이나커 이론을 원용하면서 사회의 유동성과 역동성이 커지고 있

는 상황에서는 속지적 원칙을 기능적인 원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회학적 연

구를 통하여 현대 도시 사회의 복잡 다양한 구조와 다원적인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종래의 거대하고 단색적인 존재방식에서 지역적 특색과 다양한 직능

91) 『교회헌장』 9항.



을 반영한 ‘공동체 교회’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복음선교에서 특별히 밝

히고 있는 소공동체의 필요성도 대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명화’와 ‘집단화’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92) 

서울교구 등 몇 교구가 한국에서 소공동체를 시작한지 벌써 10여 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도자와 사제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소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 상황이 소공동체 

사목과 모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곧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남성 신자들의 참여의 부족이 급격히 발생하였다. 더욱이 본당 주임신부의 열성으로 소공동

체 모임이 빈번해지다보면 기존의 신심 사도직 단체(레지오 등)들과 마찰과 갈등이 증폭되

고 있는 것도 본당 공동체의 현실로 나타난다. 

50. 그러면 왜 소공동체가 필요한가? “지금도 문제없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하고 있는데! 왜 소공동체를 해서 본당에서 더 어려움을 일으켜야 하나?” 라고 말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다. 소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살아가자는 운동 곧 교회다운 교회 살기 운동, 새로운 교회로 있는 존재방식이다. 

현재 한국천주교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만들어진다. 그 맘모스 교회에서는 교

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서로를 알지 못하고, 안다 해도 신자 단체 곧 레지오, 성가대, 안나

회, 자모회... 구성원들끼리만 알고 친목을 나눈다. 영세 입교한 새 신자들에게 교회와 소

공동체의 따듯한 환영이 필요하다. 한국천주교회의 고질적인 냉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일미사 참례자수는 신자수의 30%, 수계생활자는 40%정도에 멈추어있다. 하느님 백성의 

나머지 50-60% 잃은 양, 쉬는 양들은 어디에 있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

지 않는가? 

51. 차동엽 신부는 신앙 및 인격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요청을 소공동체의 필요성으로 말하고 있다. 교회는 공동체를 위한 친교 마당을 제공하면서

도 사회를 위한 인격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디터 에마이스의 말을 인용하여 말

한다. 그는 이런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 학습 공동체와 공동생활 공동체들에서 가능하

다고 본다. 곧 익명성에서 탈피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그룹으로 만나 새로운 신앙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줄 수 있다면 시간적을 제한된 만남이라도 괜찮다. 제도

교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소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협조자들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위기와 복잡다단한 병적 증세를 극복하며, 건강하게 ‘자

아 정체성’을 유지하기나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격적 친교의 마당인 소그룹 조직, 곧 

소공동체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 집단 심리학의 결론이다.

52. 우리가 삶과 복음을 온전히 융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다면 교회는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곧 우리의 주변은 날로 비인간

화 되어가고 물질주의로 더욱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 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 교회가 이런 현실을 복음화 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신자들의 냉담율이 날로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삶의 가운데 복음을 심는 데 소극적이고 미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소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공동체 모임은 우리의 삶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공동체가 모

이기만 한다고 복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기초는 복음나누기이다. 

92) 참조: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 75-77.



3. 위임과 책임을 나누는 교회의 주체, 평신도의 위상

53.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교회 안에 직분상의 교계제도를 언급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여 모든 믿는 이들의 ‘일반적 사제직’이 ‘특수 사제직’에 

우선함을 천명하고 있으며(제2장), 고유한 ‘평신도’부분의 장을 할애하여 평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삼중직무를 가진다고 밝힌다(제4장).

또한 공의회는 평신도 교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면서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 신자로 불렸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므

로 교회 안에서 고유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93) 교회 헌장은 그러한 평신도 사도

직이 교회의 구원사명 자체의 한 부분임을 설명하면서 이 사명에 주께서 친히 성세와 견진

성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94)고 밝히고 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95)에서는 “친교의 신비인 교회의 신비 안에서 평신도의 신원이 드

러나며, 평신도들의 근본 존엄성이 밝혀진다.”96)고 전제한 후 평신도의 신원을 설명하고

자 한다. 그래서 본 문헌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더욱 분명히 의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97) 따라서 평신도들은 다른 신분

의 구성원들과 함께 교회의 친교와 구원사명에 대한 참여의 목적이며 주체들이며98) 그들 

나름대로 사제이시고 예언자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99)

54.「평신도 교령」에서 역설하였던 것처럼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도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 안에서 

그 구원사명을 위하여 직무와 은사를 부여하신다. 성령께서는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계제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각기 개별적으로 능동적인 공

동책임을 지도록 그들을 부르신다.”100)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세례를 받은 신분과 

그 고요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적, 예언자적, 왕적 생명에 

참여”101)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기 받은 소명의식에 의해 차별

을 받지 않고 각자가 받은 고유한 소명을 수행해야만 하는 공동체성안에 있는 존재임을 의

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직무와 친교와 구원활동에 참여하도록 부

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5. 레오나르도 보프는 소공동체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기초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93) 평신도 교령, 1항.
94) 참조: 평신도 교령, 33항.
95)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20년의 세계와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에 대한 주제로 1987년에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후속 문헌이다.
96) 평신도 그리스도인, 8항.
97)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98)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8항; 55항.
99)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14항.
100) 평신도 그리스도인, 21항.
101) 평신도 그리스도인, 23항.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는 소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목적을 수행하고 교회의 향방과 현안의 

결정 과정에서까지도 매체와 수단의 역할을 한다”102)라고 말하였다.

최덕기 주교는 본당의 소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신도가 교회 생활에 협조자로

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기에 교회의 주체 확립이란 차원에서 본

당의 소공동체화가 요청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가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목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기초공동체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103) 그렇게 됨으로써 평신도들은 소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을 연계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킬 힘을 얻을 것이

다.104)

56.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평신도의 특성을 세속성에 두고 평신도의 사명을 ‘세상을 성

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각기 공동체에서 평신도 사도직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가 결성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말씀 

안에서 정화하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105) 그리고 성직자나 수

도자로만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그 공동체는 자생력이 없어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공동체 안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동체에서 평신도

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부각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평신도지도자

를 양성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즉 평신도들의 

역할이 새롭게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현재의 소공동체 운동이 생활 안에서의 

공동체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106)

4. 인간 속성이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

57. 차동엽 신부는 파울 베스의 이론을 원용하면서 서구 정신사에서는 ‘관계’보다 ‘하

나됨’에 뚜렷한 우선권을 두고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곧 인간존재 이해를 ‘고립된 존

재’로 파악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소흘히 취급한 정신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베

스는 ‘관계적인’ 존재 이해 및 인격 이해라는 전형적인 그리스도교적인 패러다임을 새롭

게 정립하고 있다. 그는 상호 인간적 관계성과 신앙적 관계성, 말하자면 수평적인 것과 수

직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 신앙에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베스는 ‘상호간의 신앙적, 인격적 사랑’

을 교회의 내적 본질이라고 본다. 신적인 사랑이 형제자매적인 나눔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는 장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다.

58. 교회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신비의 원리 곧 다양성(위

격들)과 일치성(본성)의 신비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학적 영성

적 원리는 나눔과 섬김의 자기비움(kenosis, self-emptying)으로 드러난다. 삼위일체 신

102) L. 보프, 교회의 탄생-교회를 재창조하는 교회공동체, Orbis Book, 1986, 2.
103) 참조: 최덕기, 반모임 교회상을 지향하는 교회론적인 접근, 30-31.
104)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위원회, 제2차 아시아 평신도 대회 최종성명,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9호

(2001/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39-243.
105) 고영일, 21세기 평신도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사목 227호(1997/12), 50.
106) 참조: 김광엽, 21세기 그리스도교신자의 정체성, 사목 227호(1997/12), 59-61.



비의 영성은 하느님의 자기비움, 성자의 자기 비움, 성령의 자기비움으로 들어난다. 자기비

움은 또 따른 표현으로 ‘사랑의 역동성’(dynamical Agape)이다. 하느님은 세상 창조부

터 줄곧 인간을 향한 당신 사랑을 드러내셨으며,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자기비움으로서 자신

의 위치를 벗어나 ‘탈자아’ 곧 사람이 되신 강생사건으로 드러난다. 성자의 자기비움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 수난하시고 십자가상

에서 돌아가심으로 드러난다. 

59. 성령의 자기비움이야 말로 교회론의 원천으로 삼위일체의 신학적 원리와 관련되어 있

음을 우리는 구세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령은 세상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 까지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는 통합의 원리로서 결코 성부와 성자를 앞서 나가지 않

으며 오히려 성자를 구약에서부터 준비하고 신약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자와 동행하면

서 하느님 구원을 역사(役事)하였으며 성자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온전히 사람들에게 

내어주신다. 성령의 자기비움은 항구하게 하느님의 사랑의 역동성을 삼위 안에서 그리고 사

람들 사이에서 실현하게 통합하는 삶으로 자신을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내어 주셨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자기비움의 삶이 실현되는 사랑의 역

동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랑의 역동성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기비움의 영성으로 모아

지는데, 삼위는 먼저 상대에게 스스로 내어주시는 삶(self-giving)으로 나고, 결국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줌은 상대의 입장에서 스스로 받음(self-receiving)과 관련되어 풍요로움으로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공동체는 삼위일체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서로간의 사랑이, ‘의

식’과 ‘구조’의 필수적인 일치 안에서 자기실현을 하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하느님과 이

웃과 더불어 사랑과 인격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신앙과 본질의 요청이라는 새로이 각성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구조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개인적

으로 사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 건설에 힘써야 한다.



제3부 소공동체 신학과 영성

1장 소공동체 신학

1. 초대 교회 공동체

1) 신약성서의 공동체

60. 누가 크리스찬 소공동체의 창설자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점에서 미래 

공동체의 모습은 설계사가 새롭게 설계하고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다 기능적으로 단장해서 

개점한 백화점과 같은 느낌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구닥다리 복음과 같은 느낌으로 존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새 공동체든 옛 공동체든 성서에서 제

시하고 있는 것은 순례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원을 지니고 있다. 그 순례하는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먼지 길들을 밟아왔으며, 성령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 예루살렘

에 첫 크리스챤들이 모여들었다.(사도2,42-47;4,32-37)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전교활동으

로 다른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루살렘107), 안티오키아108). 에페소109), 필립비110), 고린

토111) 등에 포진되어 있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Raymond Brown은 

신약성서 시대 교회는 자체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목서간(디도, 

디모데오)에 따른 바오로계 공동체는 잘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이었으나, 불안전한 시대였기 

때문에 직무의 권위가 중요했으며, 장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골로사이 사람들과 에페소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에 기초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난다. 

61. 루가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영’으로서 공동체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러한 교회는 영의 현존과 활동이 강조된다. 베드로1서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모습은 하느님 

107) 루가24,52-53;사도2,22-6,15;7,54-8,4;11,22;11,27-30;15,1-31;21,7-20.
108) 사도11,19-30;13,1-3;14,21-28;15,1-35;갈라2,11.
109) 사도18,19-28;19,1-41;20,16-38;에페1,1-12;6,21-24;1고린15,32;16,8;1디모1,3-4;묵시2,1-7.
110) 사도16,11-24;필립1,3-14;2,25-30;4,14-23;데살2,2.
111)사도18,1-11;1고린1,10-31;3,3-9;3,16-23;4,17-21;5,1-2;6,5-11;8,4-13;9,1-7;9,11-16;10,14-22; 

11,17-34;12.4-31;13,1-13;14,1-33;15,3-19;16,10-12;16,10-12;16,13-20;2고린1,12-24;2,4.



백성으로 나타난다. 이 형태의 공동체 모습은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인격체들을 형성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전승에서 발견되는 공동체 모습은 예수님 안에 인격적인 친밀함이 드러나

고 있는 제자들 공동체로서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은 그의 서간에서 파라클리토 영

에 의해 인도된 인격체들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마태오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약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교

회 모습은 두 가지 특징 곧 공동체와 하느님 백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위 또한 전혀 

지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형제자매 공동체의 원리

는 권위와 힘의 오만을 금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천하며 서로 도와주는 데 

있다.

62. 바오로 사도가 제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1고린12,37)과 공동체로 분명하게 나

타난다. 바오로사도가 이해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한다. 바오로가 제시하는 

공동체들 곧 초기 크리스챤 그룹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백성이고, 조직과 건물은 

두 번째이다. 신앙인들은 가정에서 만났으며 교회가 없었다.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고 요한과 마르코의 집에서 함께 모였으며(사도12, 12), 바오로 사도는 프리스카와 

아퀼라의 집에서 만난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한다.(로마16,5. 11-15) 이렇게 초

기 크리스챤들은 가정에서 만났는데 이는 그들이 친밀한 그룹 곧 친교를 경험한 것을 말한

다. 그러나 공동체들의 친교를 중요하게 경험하는 해가면서 소공동체들을 이루어 가는데 역

시 걱정거리도 존재하였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

63.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만드신 공동체는 먼저 회개에로 초대된 공동체로 나타난

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1,14-20) 예수

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당신 곧 하느님께서 원하신 공동체의 모델로 선포하시고, 이를 실현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다.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 가시다가 호수에서 그

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신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

를 사람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마르1,16-17)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공동체를 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신다. 

64. 하느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는 자비와 용서가 주어지는 하느님 은혜의 나라이며, 또한 

밭에 뭍힌 보물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나라이다. 곧 하느님의 나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잃었던 은전을 찾는 기쁨의 나라이며 동시에 회

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집 앞에서 늘 기다리시는 열린 나라이다. 한

편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늘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내가 바

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9,10-13) 이와 같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원형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그 나라는 자비와 용서가 드러나는 

공동체이다.(루가15,11-32)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 모습은 결정적으

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식사와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잔치 그리고 죄와 마귀와 병

에 걸려 고통에 빠져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이적을 통해 나



타나고 있다. 

65. 예수님이 원하신 하느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는 최후의 만찬의 성체성사와 세족례에서 

그 정신이 드러난다. 성체성사와 세족례야 말로 히브리인들의 파스카 축제 즉 출애굽 기념

제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파스카 정신을 담고 있다. 세족례의 정신이야 말로 새 

파스카이며 그리스도 새 모습이고 새로움의 잔치이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이 파스카 잔치 

안에 앉아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파스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

이 아니다. 우리는 늘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매년 기념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옛 파스카 잔치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벌이시는 마지막 최

후의 만찬 새 파스카 잔치에 앉아 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13,4-5;14-15) “네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13,34-35) 결국 예수께서 원하신 공동체는 역사의 예수님 삶과 성체성

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사랑(agape)의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

게 남겨주신 공동체의 모습은 선교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66. 로핑크는 초대교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공동유대, 화합된 사회로 

바라보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서 어느 누구도 

거부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112)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1고린12,12) 서로 함께 지내야할 타당성의 제시된다는 

점이다. 한 분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적 유대 안에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권으로 드러나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마르10,42-45) 하느님 백성 안에서 존재하

는 권위는 오로지 예수의 권위뿐이다.113) 하느님에 의하여 선사된 공동유대의 새로움에 드

러나는 원초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아가페’, 곧 사랑이다.

67.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 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

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

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

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

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

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

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사도2,42-47) 초대 교회는 말씀을 증거(martyria)하는 공동체(필립1,28), 전례거행과, 

기도를 하는 공동체(liturgia)(신명10,12), 친교와 일치가 드러나는 공동체(koinonia)(로

마12,15), 봉사,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diakonia)(마태9,13)로 나타난다.

 68.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는 찬송하

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때에는 둘이나 많아야 셋이 차례로 말해야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1고린 14,26-27)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

112) G.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145-160.
113) G.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190-191.



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

이도록 합시다.(히브 10,24-25)”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상- 삼위일체 하느님의 공동체, 친교교회-

69. 이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교회이해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며,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의 친교에 바탕을 두고 하나로 일치한 백성이 된다.”114)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동

체는 친교를”115) 의미하므로 ‘친교’라는 중심개념을 통하여 교회공동체를 올바로 이해

할 수 있다.116)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도 밝힌 것처럼 친교의 교회론은 

공의회의 중심개념이고 기본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117)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교회의 신비적인 요인을 부각시켰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우선

적으로 “신비”, “일치의 성사”, 즉 하느님과 인간, 또는 인간사이의 일치를 위한 성사

로 서술하였다.118) 언어의 표현은 달리 하고 있지만 한스 큉은 교회를 일컬어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로 묘사하였으며11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친교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탄생의 기원을 말씀하고 계

신다.120)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가지는 신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친교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친교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우

리 안에 머무르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마음의 관상”121)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70. 교회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친교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의 가장 친밀한 친교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가장 완전한 친교는 그리스도의 강생이며,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연장 내지는 모방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122)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서 삼

위일체인 하느님의 친교 안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성화하여 구원에로 인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123)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친교의 신비로서의 교

114) 참조: 교회 헌장, 4항.
11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6년 5월 3일 “세계 본당 운동 대회”에서 하신 말씀.
116) 유흥식, 가톨릭교회의 공동체관, 공동체관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354; 유흥식, 2000년대

의 교회, 사목, 225호(1997/10), 51-65.
117)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19항.
118) 이제민, 교회는 누구인가, 246-247.
119) 참조: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옮김, 분도출판사, 1984.
120) 재인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 L'Osservatore Romano, 1990년 3월 4일, “하느님께서는 친교이십

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친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교’인 
하느님의 현실을 우리의 근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식, 새천년기에 나타난 친교의 교회와 대화, 복음
과 문화, 7호 (2003/6), 171.

121) 새 천년기, 43항.
122) 정하권, 敎會論Ⅱ-敎會에 관한 敎義神學, 분도출판사, 1981, 10.
123) 참조: 레오 엘더스 외, 공의회 해설총서, 제2권, 현석호 역, 성바오로 출판사, 1987, 62.



회론을 표명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교회를 구분하면서 성삼의 교회론을 전

개해 나가고 있다. 

교회는 성서의 삼위일체 신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출발하는 친교 교회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삼위일체 신비는 친교 공동체 영성이며 이를 기초로 친교 교회론이 실천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

다.124) 교회는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

여 있는 공동체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나의 인격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양한 인격과 

각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초대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신비이다.125) 친

교 교회론은 삼위일체와 자비의 신비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한 화해를 살아가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대해 성서에서 출발하는 친교 교회론으로서 세 가지 모습과 

형태를 말하고 있다. 친교 교회는 하느님 나라로서 선포되고, 그리스도 몸 신비체 그리고 

성령의 궁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종말론적인 삶을 향하여 가는 화해의 신비를 실현

하는 것이다. 

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은 삼위일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친교의 교회론으

로서 삼위의 탈자아적 사랑의 친교가 구체적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교회 평신도 봉사직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신비체 곧 그리

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가 살아 숨쉬는 연대와 협력의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이는 사람 몸

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의미하는 

연대성과 통합성을 강조한 것이다.126) 200주년 사목 의안도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교회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보조원리를 구체화 하고 있다.127) 교회의 구조와 

운영에서 보조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계 제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적

용의 문제는 성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한 신학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바로 삼

위일체의 친교의 신비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하느님 나라로서의 친교교회

72. 거룩한 교회의 신비는 그 창립에서 드러난다. 주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128)하시며 오래 전부터 성서에서 약속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

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129) 물론 교회와 하느님 나라를 동일시하

는 교회 정체성 문제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교회 사이에 큰 물음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역시 지나간 과거의 좋지 않은 점을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열려있고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 나라로서 친교교회론의 방향을 세상과 형제 그리스도교를 향해 여전히 열

어 놓고 있다. 

124) 『교회헌장』 4항.
125) Y. Congar, Esquisses du Mystère de l'Eglise, Paris 1966, p. 46.
126) 『교회헌장』 7항, 13항.
127)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10, 교회운영 9항.
128) (마르1,15)
129) 『교회헌장』 5항.



하느님 나라의 친교교회는 두 가지에서 특징을 두고 있다. 첫 째 하느님 나라로서의 친교교

회는 공동체적 인격의 나라이며, 둘째로 하느님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 친교성이 

들어난다. 하느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적 친교성은 예수님에 의해 설교되고 교회 공동체

가 살아온 나라인데 이는 개인이 하느님 안에 불리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

은 교회의 영적현실로 드러나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자비의 하느님으로서 드러나는 하느님

의 계시이며, 죄에서 용서받은 인간 존재의 충만을 드러낸다. 하느님 나라의 영원성에 우리

가 참여하도록 열린 친교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는 쇄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

터 시작되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130)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신비로부터 오는 성사성에서 진

행된다.131) 

73. 하느님 나라는 아들과 함께 하는 아버지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영광의 나라와 함께 죄인들에게도 항상 열려있다.132)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오직 선포하고 소개하였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

느 누구와 무엇에 대항하여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와 그 무엇을 위하여 선포된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인간, 인류를 위한 것이다.133) 하느님 나라는 늘 예수님의 인격 안에 

남아 있다. 하느님 나라의 계시는 늘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리스도는 주님 하느님의 

총체적인 선물 안에서 하느님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 사이의 내적 연관을 강조

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해방으로 나타난

다.134) 

해방은 신약성서에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는 종말론

적 새로움이며 복음적 인간성의 역동성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하느님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

에 기초한다. 이 해방은 주님의 초대이며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구체적인 

응답의 가능성이며 근본적인 선물이다. 하느님의 해방에서 인간 해방이 나오는데 이는 인격

화된 해방의 유토피아적인 전망에서 나타난다.135) 이 유토피아에서 하느님 나라는 모든 억

압으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이 시작되고 진실한 인간존재가 발견된다.

74. 하느님의 나라는 회심에로 모든 이가 초대되는 곳이다. 회심은 마음의 근본적인 돌이

킴이며 하느님의 선물이다. 회심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로 들어가는 인간의 선택이다. 하

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하느님 존재와 인간의 인간존재 사이의 친교로 요약된다. 이 하느님

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바로 친교의 교회로 증거 되어야 한다. 하느님 백성 공동체에서 쇄신

을 위해 교회는 친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드리

는 교회의 모습이며 인간에게 봉사하고,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세상과 인간에게 가까이 있는 

친교 교회의 모습으로 증거 되어야 한다.

130) R. Coffy, “Mystère del'Eglise et corresponsabilité dans l'Eglise”,  in La Documentation cathoique, 
1972(1980), p. 837.

131) Y. Congar, op.cit., p. 46.
132) H. Küng, Die Kirche, Freiburg 1967, pp. 122-124.
133) E. Schillebeeckx, Gesú, la storia di un vivente, Brescia, Queriniana, 1975, pp. 117-118.
134) L. Boff, "Salut en Jésus-Christ et procesus de libération", in Concilium 9(1974), p. 81.
135) W. Kasper, Jesus der Christus, Mainz, 1975, p. 66.



4. 그리스도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 성체성사의 친교교회

75.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교회의 신비로 드러난 것은 바오로 서간의 신학을 뛰어넘어 정착

된 주제이다. 그리스도 신비체가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해방 곧 교

회의 구원론과 직결되어 나타난다.136)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유대가 존재

한다. “우리도 여럿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저마다가 서로 지체들입니다

.”137) 성 아우구스티노(Augustino) 역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다.”138)

고 말하였다. 교회는 강생의 확장이며, 강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리스 

신학자 크리스토스 안드로트소스(Christos androtsos)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의 

중심이며 기구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사제직, 그리고 왕직의 연속과 성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와 그 설립자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 교

회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139)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몸, 구

원의 보편적 성사 곧 교회를 세우셨다.140)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

도록 초대하는 성체성사를 영원히 지속하셨다. 그리스도 신비체는 교회 여정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방법으로 실현하고 계시하는 친교교회이다. 그리스도 신비체는 주님의 몸과 거룩

한 백성들 사이의 연대 관계를 실현한다. 

76.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모여 함께 사는 친교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 신비체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141)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 사이의 신비롭고 실제

적인 친교를 예고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142)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변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

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 가지 측면, 곧 그리스도와 결합

하여 이루는 모든 지체간의 일치,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77.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친교와 일치성은 무엇보다도 전례를 통해서 성취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땅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다. 그리스도 신비체는 그리스도와 관련

되는 그 무엇이거나 성찬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성체성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체이

다. 교회의 유기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적 삶과 생명

의 열매이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느님 백성은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을 받는다. 성체성사는 주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하는 동시에 그들 서로 서

로를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창조한다. “우리가 떼는 빵

은 그리스도의 몸과 사귐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니,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입니다

.”143) 성체성사는 교회의 친교를 창조한다. 교회는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136) L. A. Zander, Dio e il mondo, I, Parigi 1948, p. 28.
137) 로마12,5.
138) To the Smyrnaeans, vii, 2.
139) Dogmatic Theology(Athens, 1907), pp. 262-265(in Greek).
140) 『교회헌장』 4항 참조.
141) 요한15, 4-5.
142) 요한 6,56.



그 자체의 충만성 속에서 존재하는 성찬례의 공동체이며 거룩한 전례의 유기체이다. 세례와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인

격체로 변화하게 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친교 공

동체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와 성찬례를 통해 새로운 삶의 원

천과 진실된 충만성이 드러나는 친교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

공(communio sanctorum)144)은 성인들의 친교와 거룩한 것들의 공유 곧 거룩한 전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78. 그리스도 신비체는 교회를 영적 현실로 인도한다.145)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내적 형태

의 특별한 삶을 증거 하는 것을 발견한다. 만일 성령께서 창조되지 않은 영으로서 나타난다

면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성령 또한 그리스도와 충만히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의 역동성

이 구원의 신비 안에서 친교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위격적 확인과 충만히 연관된 현존 그

리고 다른 위격들을 향한 선물의 국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14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

을 주셨으며, 머리와 지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께서는 온 몸에 생명을 

주시고 온 몸을 일치시키시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거룩한 교부들은 성령의 임무를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인체 안에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었다.”147) 따라서 신비체로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같은 성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 숨쉬게 하는 가시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 이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충만을 향하여 완성을 이루는 것을 

증거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확장하는 것이다.148) 

79. 성체성사로서 교회는 안정된 체계와 조직 안에서 진리개념을 담아 낸 정확한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 곧 하느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생명의 유기체이며 신비체를 

살아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적인 몸으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동시

에 성체성사의 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

다.”149) 성체성사의 친교 교회관은 공동체의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만남으로 드러난다. 나눔과 섬김, 사랑의 성체성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그리스

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인 친교로서 드러낸다. 성체성사로서 친교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하게 드러난

다.150)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살아 숨쉬는 충만한 연대와 협력 

143) 1고린 10,16-17.
144) communio sanctorum은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하나는 모든 성인의 친교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것(전례, 기도 등)에 친교 곧 공유하고 참여한다는 뜻
이다. communio sanctorum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나온 친교의 영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곧 성인들의 
영역인 천국과 지상 교회의 하느님 백성인 신자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정화해야하는 영혼들 세 공간과 인격
들과 시간을 뛰어넘는 친교(communio)영성을 나타내고 있다. 천국 성인들은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전구를 주님께 전하며, 우리 역시 아직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살아가는 것은 친교
(commmunio) 영성이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145) Y. Congar, Chrétiens désunis, Paris 1937, p. 64.
146) 에페 4,23 참조.
147) 『교회헌장』 7항.
148) Y. Congar, op.cit., p. 23.
149) 『교회헌장』 3항.
150) S. Bulgakov,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The Christian East, 1931, XII, 99. 



관계로서 드러난다.151) 성체성사 안에서 교회는 친교의 본질을 살아간다.152)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친교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153) 이렇게 성체성사 안에서 만나는 친

교는 항상 하나 된 몸, 사귐, 참여의 충만 또는 전반적인 연대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하

느님 백성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교회의 구조와 제

도와 운영도 역시 성체성사의 진실성 기준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다.154) 교회의 직무는 친

교의 현실, 성사적 표현에 따라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사도적 계승이 이해되어야 

한다.155) 역사라는 시-공간과 교회가 상호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만나는 역동성은 전승(傳

承)을 탄생하도록 한다. 그것은 폐쇄가 아닌 여정이며, 조화이지만, 과다하게 닫힌 모든 조

직화는 거절하게 될 것이다.156)

5. 성령의 궁전-성령강림의 친교교회

80. 성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위격의 요소로 나타나지 않으며, 분명하게 영이 위격이라고 

선언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나고가에서 희년의 해방 선포자로서의 

구체적인 성령의 위격성을 즉각적으로 부르는데 이는 파라클리투스(Paraclitus)이다. 성령

은 위격적 소리인데, 주님의 메시지를 충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파라클리투스는 

말씀을 선언하고 모든 이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령은 위격적인 친교의 원천이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음화 사명 또는 주어진 임무수행에 즉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먼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말씀을 듣

는 데 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은 영성적인 특성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통해서 움직이시며 즉각적으로 구체화하신다. 성령은 신

앙을 일어나게 하시는 믿음의 영이시다. 성령은 믿도록 하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

난 용기이다. 성령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기나긴 세기 동안 구원의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통

교하는 것이다.

81. 성령에 관한 언급은 건물 곧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의 이미지로부터 인격을 형성하는 역

동적인 친교로 그 자리를 옮기고 있다. 교회는 매우 견고하고 밀도 있는 외형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고정하고, 분류하며 구분하는 이성과 

반대로 성령은 생명의 힘이고 근본적인 운동이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존재’

이며, ‘무엇을 존재하도록 두는 최종 선물’이다.157)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참여

151) S. Bulgakov, L'Orthodoxie, Paris 1932, 96.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공동체이다. S. 
Bulgakov, "Social Teaching in Modern Russia orthodox Theology," in Diakonia, 2(1968), p. 122: "창조
는 신인 예수그리스도(Godmanhood)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세상 안에서 교
회이다. 이 교회관이 전 세상에 적용되어 교회는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우주적 의미를 수락한다.”

152) 위의 책 23.
153) S. Bulgakov,, L'Orthodoxie, op. cit., 86. “보편성(가톨릭)은 역시 일치와 연대의 의미로서 공동체이며 같

은 진리 안에서 공통의 길, 교회 전체의 길에 신중한 참여를 말하고 있다.”
154) S. Bulgakov, La Fiancée de l'Agneau, Paris, 1945, 41.
155) S. Bulgakov, Dialog zwischen Gott und Mensch, Harburg am Lahn, 1961, 41-42.
156) S. Bulgakov, "Dogma und Dogmatika," Internationale Kirchliche zeitschrift, 1943, Heft 203-204, 

122.
157) J. Macquarrie,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London, 1970, p. 185.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신적인 삶에서 성령강림 아니 세상 끝 날까지 모든 이에게 자신을 반

영하는 친교적 투명성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참여성, 투명성, 현존성이 체험되는 위

격이시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친교로 살게 하는 ‘끈’

이고 ‘그물’이다. 친교 존재이신 성령은 신적인 삶을 매우 깊이 있게 하는 ‘함께’로서 

표현되는 ‘우리’이시다.158)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하느님 삶으로 안내하는 사랑의 사랑

이시다. 교회가 배워야할 성령의 모습은 바로 인간을 위한 나눔과 섬김 곧 자기비움

(kenosis)의 사랑인데, 인간이 듣고, 수락하며, 응답하는 능력에 따라 성령이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취소되고 변함이 없는 선물로서 성령은 모든 이가 총체적으로 친교하도록 도우신

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랑, 자기비움(kenosis)이다.159)

82. 성령은 근본적으로 실천적 어려움을 뛰고 있는 모순, 다양성과 일치성 사이의 조화, 

곧 다양성 안에 일치의 현존을 구하신다.160) 성령은 다양성과 일치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현실의 이중 운동의 표현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통하여 일치성(친교)을 완성

하신다. 한 위격으로서 성령은 믿음과 교회적 사랑의 초월적 일치 안에서 모든 이가 많은 

한계를 뛰어넘어 해방과 화홰와 친교를 살도록 도우시는 초대이며 보편적인 매력이시

다.161)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하느님의 집, 건물로 표현되었

다.162) 오늘날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격화의 깊은 요청이 드러나는 자각을 통해 

친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성령은 두 위격 안에 한 위격, 많은 위격 안에 한 위격으로 알

려졌다. 많은 위격들과 함께 성령의 일치와 친교로부터 출발하면서 교회와 하느님의 강생 

사이에서 다른 점을 보다 명백하게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렇게 참 ‘우리’가 된다. 그곳에

서 위격들의 다양성들이 획일성(uniformity)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무질서하게 해체되지 않

는다. 성령강림과, 보편적 예언직 그리고 교회적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교회의 친교성

을 포함하는 예언적 순환을 발견할 것이다.

  83.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으며,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

이 완성될 것”이다.163)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전에는 성령의 언급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되곤 한다. 그러나 구세사 안에서 성자는 성령과 함께 창조부터 종

말에 이르기 까지 하느님의 구원경륜을 이루신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도 계시며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164) 교회는 그

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궁전이며,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친교를 맺게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느

님 백성의 무한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보증하신다. 오순절에 성령은 불혀들이 갈라지며 

158) H. Mühlen, L'Esprit dans l'Eglise, I, Paris 1969, p. 260.
159) S. Bulgakov, Le Paraclet, Paris, 1944, p. 74. 212, 269.
160) O. Cullmann, "oecuménisme á la lumière de la notion biblique de charisme," in Annales de Tantur, 

(1972/1973), p. 47.
161) P.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I, London, p. 286.
162) 『교회헌장』 6항.
163) 『교회헌장』 2항.
164) Against the Heresies III, xxiv,1.



나타나 각자에게 내려앉았다.165)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주어진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삶은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을 제거하거나 모두를 서로 획일화 한 상태에서 

엄격하고 규격화된 형태로 놓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84. 삼위일체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 성령 충만인 교회는 쇄신의 근본 뿌리이며, 교회는 

가시적이며 동시에 비가적이며,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이다. 교회는 지상에서 예배하는 전

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거룩한 성인들과 천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시적이다. 교회가 인간적이란 의미는 교회의 지상적 구성원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이며, 그리

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가? 바로 성령 때문이다. 

3장 소공동체 영성과 성사(전례)

소공동체 영성의 출발점은 성경이며, 그 영성의 체험은 성사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소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증거 된다. 성경 전체가 하느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신비는 삼위일체 하느님

의 구원경륜으로 나타나는데, 이 삼위일체 신비가 소공동체 안에서 증거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자산인 성사 안에서 그 영적 신비가 체험되어야 한다. 소공동체와 영성 그리고 성사는 서로 깊

은 관련이 있는데 그 핵심요소들은 먼저 삼위일체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믿음과 삶의 일치, 

하느님 말씀-기도-성체성사-회심-화해, 새사람(갈라3,28), 문화 인식의 성숙, 인내의 영,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께 속한 갈망, 이웃사랑과 미소 등이다. 이러한 영성적 요소들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 안에서 찾아 소공동체 안에서 증거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와 

성체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성 곧 친교와 비움과 나눔 그리고 다양성과 단일성의 조화로서 참여를 

살펴보고, 성사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소공동체와의 관계를 찾아본 다음 간략하게 7성사의 본질을 진

술하고자 한다.    

1. 소공동체 영성-삼위일체 신비, 성체성사

 

1) 친교의 영성-이웃사랑 

85. ‘친교’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의미가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 말은 

라틴어 ‘꼼무니오’(Communio)에서 나왔고, ‘꼼무니오’의 뿌리는 희랍어 ‘코이노니

아’(κοινω νια)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라틴어로 군대의 야영지나 요새와 같은 

군사시설 을 뜻하는 말인 ‘Cummoenus'나 아니면 공동의 관계, 의무, 사업을 뜻하는 말

인 ’Communus'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어원 모두

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이며 같은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당히 공헌함을 뜻한다는 점이

다.166)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어진‘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친교, 상통, 

공동유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167) 초대 교회 안에서의 

친교의 개념과는 달리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

165) 사도 2,3.
166)  R. Kress, The Church: Communion, Sacrament, Communication, New York, 1985, 35쪽
167) 참조: 사도 2,42,; 로마 15,26; 2고린 8,4; 9,13; 갈라 2,9; 필립 2,1; 히브 13,16; 1요한 1,3.



대에서는 친교를 의미하는‘코이노니아’의 직접적인 사용 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인간

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68) 그렇지만 

Balthasar은 “초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낯선 세상 한가운데

서 자신들이 이루는 작은 무리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고 선사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또 그 사랑으로부터 생명력을 취하는 ‘사랑의 친교 공동체’(κοι

νωνια,  Communio)라는 자기 이해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169)고 한다. 그에 

의하면 초대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게토화된 공동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 

자신들이 파견되었다는 확고한 의지인 “파견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86. 이러한 성서적이고 교부적인 교회개념을 근거로 하여 이미 일찍부터 교회 안에 성사적

으로 정향된 교회론적 교회의 자기 이해가 자리 잡게 되고 궁극에 가서는 결국 “교회는 

Communio이다”는 등식의 숙고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된다.170)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음을 감안한다면 교회가 가지는 상호협동의 대명사인 

Communio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다. Lohfink에 의하면 그 단어는 

‘알렐론’(ἀλλήλων)171) 즉 “서로”라는 상호대명사이다.172)그에 의하면 이 조그만 

낱말이야말로 초대그리스도교 공동체 신학의 중요한 대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서로 건설하라”(1데살 5,11)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해 나간

다. 

건설을 의미하는 희랍어인 ‘오이코도메’(οίκοδομή)는 사도 바울로가 지역교회 공동

체를 강조하듯이 신약성서 안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은 이스라

엘을 유배생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로 건설하실 분으로 생각한다면(예레 31,27-28), 바

로 ‘건설’이란 일으켜 세우고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

교 공동체 안에서의 최대한의 과업은 바로 마지막 때에 변함없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최종

적으로 달성될 하느님 백성의 집결 내지는 건설이었고 바로 그 교회는 경건한 개인적인 차

원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했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173)

이와 같이 ἀλλήλω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라볼 때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서로 충고하고, 서로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졌으며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에 서 보

여진 친교(Communio)이고, 친교(Communio)의 교회이었음을 알 수 있다. 

87. 친교(communio)의 공동체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서적 코이노니아

(koinonia) 개념을 받아들여 교회를 표현한 새로운 개념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무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선사된 사

168) 참조: 레위 6,2; 이사 44,11; 지혜 8,18.
169) 재인용: H.U.v. Balthasar, Communio-Ein Prograrmm, in: IKZ1 1972, 4-17;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신학과 사상, 9호(1993/6), 가톨릭대학교출판부, 61.
170)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61.
171) G. Lohfink가 말하는 ἀλλήλων에 대해서 언급된 성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로마 12,10; 13,16; 15,7; 

15,14; 16,16; 1고린 11,33; 12,25; 갈라 5,13; 6,2 1데살 5,11; 5,13; 5,15; 에페 4,2; 4,32; 5,21; 골로 
3,13; 야고 5,16; 1베드 1,22; 4,9; 5,5; 1요한 1,7. 

172) G.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163-164.
173) 참조: G.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165-169.



랑에 의해 형성된 “사랑의 친교 공동체”로 이해했다.174) 친교 공동체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친교에서 연원된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절대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며 예형이요 모형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친교적 일치는 

구원에로 불림 받은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인간과 인간의 친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회는 형식적 권위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적이고 규범적 실재가 아니라 구성원간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 인격적 만남으로 삼위일체의 삶을 구현하는 친교의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88. 친교의 공동체의 삶은 하느님 안에 세 위격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대화(Dialog), 

상호협력(Co-operation), 연대성(Solidarity)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화는 

하느님과 인간, 공동체 구성원간의 개방과 인격적 만남과 일치에로 이끌어 준다. 이는 곧 

기도이고 복음과 삶에 대한 나눔이며 하느님 현존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 양식이

다. 대화는 상호 깊은 유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화를 통하여 여러 지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실천적 삶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형성한다. 연대성은 하느님과 신

앙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 상호간의 일치와 친교를 말한다. 교회는 공동체들의 친교 

(Communion of Communities)를 통하여 지역 교회 더 나아가 보편 교회를 구성한다. 교

회의 친교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다.175)

2)  비움의 영성-나눔

89.  삼위일체 신비와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비움의 영성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곧 

구원계획 안에서 출발한다. 하느님은 구약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시며, 구해주시고, 당

신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길을 찾아 하느님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을 택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인간을 찾고, 구하고, 보다보다 못해 결국 하느님이 진실

로 사랑하는 인간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육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로 자

기비움의 영성이 실현된 것이다. 하느님의 자기비움이 바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상대방으로 태어나는, 아니 사랑하는 상대방이 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듯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억지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자기화 시

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는, 너로 되어주

는 사랑, 육화, 사람이 되는 사랑으로 구세사가 전개된다.

90. 신약의 자기비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

여, 그리스도의 세례, 공생활, 수난, 죽음, 부활의 파스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

도의 역사적 삶과 가르침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거룩한 변모에서 들

은 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17,5)의 의미 안에 

자기비움의 십자가상 죽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스런 아들의 의미는 인간을 위해

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비움의 뜻을 지니기에 하느님은 아들 예수님이 사랑스럽

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의 영성은 탄생과 수난 곧 성탄과 부활 영성 원리로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자기비움의 모습은 영광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동

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지만 한편으로 어느 곳에서도 편히 태어날 수 없어 마굿간은 

바로 성탄의 자기비움의 영성으로 나타난다. 기쁨의 탄생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죄로 

174)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신학과 사상 제9호, 61 참조.
175) 임병헌,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교회론적 기초” 신학과 사상 제8호. 86-88 참조.



돌아 가셔야하는 자기희생의 비움 영성이 바로 베들레헴 마굿간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왕으로서 기쁨과 충만의 왕 탄생과 세상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

기 희생과 비움의 영성이 바로 마굿간이다. 

91.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 수난, 죽음,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의 영성이 잘 드

러난다. 그리스도 파스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해방하신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해방이 충만의 

영성이라면 이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자기비움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비움과 충만은 늘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의 파스카 사건이다. 그리스도

의 수난과 죽음은 그리스도 탄생의 베들레헴 마굿간의 비움의 영성과 신학적 맥을 함께 하

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왕으로 태어나신 시쁨과 충만의 영성과 연관된

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영성은 비움과 충만의 조화로 드러난다. 역사적 예수의 삶 

역시 구약의 하느님의 삶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드러나는 비움의 

영성으로 나타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아 나서시고 결국 인간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 그

리스도께서도 인간을 찾아 나서신다. 특별히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실존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 나서신다.

91.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겸손의 영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비움 영성의 핵심은 세족례, 사랑의 새 계명, 성체성사, 궁극적으로 십자가상의 

죽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움의 영성의 성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모을 수 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마태

20,27-28)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이 가운데 말째가 되어 모든 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마르9,35) “복되도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

의 것이니”(마태5,3) “진실히 말하거니와,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

아있을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요한12,24) 

3) 다양성과 단일성의 조화

92. 삼위일체 신비의 영성은 다양성과 단일성의 조화 원리로 드러난다. 다양성이 인정되면

서 서로 서로 일치하여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성으로 드러난다. 다양성과 단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영성의 원리는 삼위일체 신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할로 드러난다. 성령

이야 말로 서로 다른 다양성과 단일성을 하나로 통합된 조화의 원리이다. 이러한 조화의 원

리는 교회와 소공동체 안에서 교계의 원리와 협의회의 원리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가 다양하

게 통합되어 나타나도록 한다. 물론 이 원리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소공동체 안에서 

사목적 협력을 위한 친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2. 지금까지 살펴본 소공동체 신학과 영성은 소공동체가 한 시대의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부터 늘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 살기라는 것을 드러내는 충분한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한편 소공동체의 영성, 친교와 나눔과 조화는 소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할 위임이 이루어지는 원천이 되고 있다.

2. 소공동체와 성사(전례)-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는 방식



93. 소공동체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오직 말씀뿐인 개신교를 따라가

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개신교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자는 

것이다. 제2차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와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

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교회의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

합된다. 곧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176) 

94. 따라서 소공동체는 가톨릭의 균형 잡힌 기둥인 성서와 성전 안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

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제는 소공동체 안에서 생명수를 지닌 말씀과 성사에서 넘치게 흘러

나오는 신앙의 보물을 찾아야 한다. 말씀과 성사가 성직자나 수도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

님 백성 전체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한다. 소공동체에서 성사와 말씀이 풍요롭게 증거 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로서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성사와 말씀을 온 하느님 백성

이 증거하고 참여하며 나눌 때 소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지상의 하느님 

나라로서 드러날 것이다. 

95. 7성사의 본질이 소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함께 전례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적용되어

야 한다. 한국천주교회는 지금까지 성사와 하느님 백성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생

활로 만나지 못하고 분산되어 성사 집전자와 받는 자와 분리되어 단지 하느님 은총을 주고

받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성사와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하느님 백성 전체가 받고 나누고 확인해주어야 한다. 곧 소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 공

동체 성원 모두에게 서로 성사의 은혜를 친교적으로 확인하고 나누어야 한다. 소공동체 전

체 하느님 백성들이 유아세례, 첫영성체,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고해성

사, 성체성사 등 교회의 풍요로운 은혜 선물들을 확인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럴 때 소공동

체는 말씀과 성사의 은혜 공동체로 살아 숨 쉴 것이다.

1) 성사, 소공동체 영적 양식

96.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시지 않고 (요한 14:18)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 15:26). 예수님은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

를 치유하시고 먹여주시며 북돋아 주신다. 일곱 가지 성사 곧 성세, 성체, 고해, 견진, 신

품, 혼인, 병자 성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실제로 부여

하는 표징이다. 

  실제로 은총을 부여하지 않은 구약 시대의 의식에서도 성사가 예표되었다. (예를 들어 할

례는 성세의, 파스카 만찬은 성체의 예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총의 상징들을 폐지하

지 않으시고 초자연화 하셨으며 은총으로 에너지화 하셨다.  상징들을 그 이상의 것으로 승

화시키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실 때 물질을 사용하셨다. 물질은 

종래 악이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

세기 1:31). 하느님은 물질을 기뻐하시어 자신의 육화를 통해 그 품위를 더해주셨다 (요한 

1:14).

176)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4.



  97. 예수님은 진흙, 물, 빵, 기름, 포도주 등 하찮은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여 주시고 북돋아 주셨다. 그런 것 없이도 곧장 기적을 행하실수 있었지만 물질을 사용해 

은총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셨다. 예수님은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청으로 첫 기적을 행하

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요한 2:1-11),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 치유해 주셨

으며 (요한 9:1-7),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명을 먹이셨고 (요한 6:5-13), 

빵과 포도주를 그분 자신의 몸과 피로 변화 시키셨다 (마태오 26:26-28). 그분은 지금도 

성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먹여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

2) 성세성사(교리서 1213-1284)

  

98. 우리는 원죄로 인해, 영혼 안에 은총이 없어 도저히 하느님과 친교를 맺을수 없는 상

태로 태어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와 화합시키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수 없다고 말씀 하

셨는데 (요한 3:5) 이것이 곧 성세 성사이다. 우리는 성세 성사를 통해 육적 수준 아닌 영

적 수준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씻김으로 다시 태어나며 (디도 3:5), 세례로 그리스도

와 함께 죽어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 (로마 6:3-7). 우리는 성세 성사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과 은총을 받는다 (사도행전 2:38, 22:16).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된

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1베드로 3:21). 성세 성사는 교회의 입문 성사이다.

3) 고해성사(교리서 1422-1498)

  

99.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종종 걸려 넘어져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은총에 찬 당신과의 친교를 회복해 주시려 하신다. 그분은 고해 성

사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고해 성사는 화해의 성사라고도 하고 참회의 성사라고도 하는데 

각각 이 성사의 다른 단면들을 표현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능력과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

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라고 말씀 하셨다. 바오로 

사도는 말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

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

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2고린토 5:18-20). 우리는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제

에게 고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장래의 유혹에 저항할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

4) 성체 성사(교리서 1322-1419)

 

100. 성세 성사로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 그분은 성체 성사로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어 굶주리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구약 시대 유다인들은 광야로 떠나

기 전 하느님의 분부로 새끼 양을 제물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고 이에 죽음의 천사

가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양고기를 먹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확

인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분은 진정한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며 세상의 죄를 없애

시는 분이시다 (요한 1:29).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루가 

22:20)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파스카 양을 먹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체이신 하느님의 양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 하셨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 6:53).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

다. ...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마르코 14:22-24) 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 님은 이같이 성체 성사를 세우셨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 이 제물을 먹는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가 “단 한번”의 일로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히브리 9:28).  그리스도는 미사 때 “다시 한 번” 돌아가시는 것이 아

니다. 다만 갈바리의 그 희생이 제대 위에서 현재화한다. 그래서 미사는 “제2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상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사에의 참여이다.

  바오로 사도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기적

이라고 상기시킨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1고린토 11:27-29). 빵과 포도주가 축성된 후 제대 위에 빵

이나 포도주는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 자신이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거기 계실 뿐이다.

5) 견진 성사(교리서 1285-1321)

  101. 하느님은 또 다른 방법 곧 견진 성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신다. 예

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부활 이전부터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 날 성령께서 오시

어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장차 어려운 일을 해낼수 있도록 새로운 은총을 주셨다. 그

러자 그들은 겁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다. 그후 그들은 다

른 이들에게 손을 얹어 힘을 더해주었다 (사도행전 8:14-17). 우리도 견진 성사를 통해 인

생살이의 영적 도전들에 대처하는 힘을 받는다.

6) 혼인 성사(교리서 1601-1666)

102.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 생활 또는 독신 생활보다는 결혼 생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느님은 혼인 성사를 통해 부부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어 인생살이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특히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도록 도와주신다. 결혼의 당사자는 신랑 신부만이 아니

다. 남녀가 혼인 성사를 받을 때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결혼 계약의 증인이 되시며 축

복해 주신다. 가톨릭 신자의 경우, 하느님은 신부나 부제를 통해 그같이 하시며 이때 신부

나 부제는 교회의 증인으로 주례를 한다. 성사적 결혼은 영구히 지속되며 부부중 한 쪽이 

죽기 전에는 해소되지 않는다 (마르코 10:1-12, 로마 7:2-3, 1고린토 7:10-11). 이 거룩

한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 살아 있는 상징이다 (에페소 

5:21-33).

7) 신품 성사(교리서 1536-1600)

  

103.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특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사제



들의 나라 (출애굽기 19:6)이었지만 주님께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제직을 맡기셨

다 (출애굽기 19:22). 신약 시대에도 교회는 사제들의 나라이지만 (1베드로 2:9), 예수께

서 특정한 사람들을 사제직에 따로 부르신다 (로마 15:15-16). 이 성사를 신품 성사라 부

른다. 이 성사로 사제들이 교회에 봉사하도록 서품을 받아 (2디모테오 1:6-7) 목자, 교사, 

영적 아버지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먹여주며 북돋아 준다. 그중 제일 중요한 직분

은 설교와 성사 집행이다.

8) 병자 성사(교리서 1499-1532)

  

104. 사제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병자 성사를 통해 돌보아준다. 성경은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

다. ...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신부들)을 청하십시

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보 5:13-15). 병자 성사는 병

을 잘 견뎌내고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성사이다.


